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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세 / 부 / 일 / 정/ 

14:00-14:10
 󰁶 개회식
   - 인사말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환영사 : 군산시장, 청소년자치연구소 전문위원장

1부
14:10-14:55
(1인 발표시간 : 

15분)

 󰁶 발표                                                사회 : 이지수 교수(군산대학교)

   1.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 발표자: 서동석 과장 (군산시 어린행복과)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개요
      - 발표자: 오해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 발표자: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4. 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 발표자: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14:55-15:25

 󰁶 토론: 
     토론자 1 :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발표1내용)
     토론자 3 : 최호석 (청소년옴부즈퍼슨/발표3내용 )
     토론자 4 : 김웅수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발표4내용)

15:25-15:45  󰁶 휴식 

2부
15:45-16:45
(1인 발표시간 : 

15분)

사회 : 오해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발표자: 박주현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발표자: 김주희 박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발표자: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

16:45-17:05
(1인 발표시간 : 

10분)

 󰁶 토론:  
     토론자 4 : 김정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발표5,6내용)
     토론자 5 : 배정수 박사(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발표7내용)

17:05
 󰁶 종합토론 및 폐회:
     - 사회자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표자와 토론자, 외부 참석자 전원 





  

  차 / 례 /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1

       - 발표자 : 서동석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과장)

       - 토론자 : 강성옥 (군산시의회 의원)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개요 17

       - 발표자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39

       - 발표자 :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토론자 : 최호석 (청소년옴부즈퍼슨)

▪ 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57

       - 발표자 :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웅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87

       - 발표자 : 박주현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 토론자 : 김정주 박사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107

       - 발표자 : 김주희 박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토론자 : 김정주 박사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143

       - 발표자 : 김세광 (고신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배정수 박사(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관장)





  

  개 / 회 / 사

  초록의 싱그러움이 깊어가는 7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군산시, 그리고 (사)들꽃

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지원해주신 군산시장님, 강성옥 시의원님, 이강휴 전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정 관계자님들,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중점과제의 한 영역으로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무총리실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3년

부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를 연속과제로 수행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

(1차 년도)과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군산시의 ‘어린이 행복도시’와 시범사업 현황을 비롯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포럼의 진행과 발표를 맡아주신 군산대학교 이지수교수님, 

군산시 서동석 과장님,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를 맡아주신 박선영 교수님, 김주희 박사님, 김세광 교수님, 

박주현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강성옥 시의원님, 

김응수 교수님, 최호석님, 김정주 박사님, 배정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과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추진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모색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축 / 사 /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장 문동신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초록이 짙어가는 잎새와 풀잎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싱그러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의 초입에도 불구하고 포럼개최를 위해 우리 군산을 방문해 주신 노혁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포럼은 어린이·청소년 생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 행복증진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로 군산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면 어른이 안전하고,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중한 포럼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이 도출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군산시장  문 동 신



  

  환 / 영 / 사

안녕하십니까? 이강휴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환경,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명품 

도시는 도시가 화려하고 문화공간이 많아야만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품이 되면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명품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야 갈 이유, 살아갈 용기,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산에 청소년들을 위한 포럼과 저희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시작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연구소는 지역 청소년, 후원하시는 분들, 전문위원, 그리고 연구원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를 하는 곳입니다.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군산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군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우리들은 현재 나의 경험에 어떤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지역 청소년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청소년 

자치 연구소에 많은 청소년들이 지나쳐 갈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간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포럼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 청소년자치연구소가 개소식을 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포럼에 

함께 하고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개소식에 함께 열리게 된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군산시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며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22일

청소년자치연구소

전문위원장  이 강 휴





발 표 1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 발표자 : 서 동 석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과장)

‣ 토론자 : 강 성 옥 (군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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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서 동 석 (군산시 어린행복과 과장)

 Ⅰ.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배경

 민선6기 공약사항 ☞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 어디를 가나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체험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도시 조성

 어린이가 안전하면 어른도 안전하고,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한 도시 조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 군산 

조성

 

※어린이 행복도시?

  - 어린이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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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방침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市 행정추진으로 패러다임 전환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창의력 개발시책 적극 추진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으로 년도별 차질 없는 추진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어린이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

 Ⅲ. 사 업 개 요 

 대   상 : 18세 미만 아동(영․유아․초등학생, 중․고생)

 사 업 비 : ‘14~’18년까지 5년간 1,045억원(국 387, 도 169, 시 489)

 사 업 수 : 60개 사업

 사업분야 : 돌봄, 보육, 건강, 친환경급식, 안전환경(교육), 복지 서비스, 발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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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2014년)

계획단계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팀 구성  
•어린이 행복도시조성 과제 공모․발굴  
•어린이 행복도시 시민 공감대 형성 홍보 
•주요사업 프로젝트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제2단계
(2015년)

추진단계

•어린이 행복도시 전담부서 신설 
•인프라 구축사업 및 지원사업 본격추진 
•어린이 행복도시조성 조례제정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3단계
(2016년)

완성단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획득
•어린이 행복도시 운영평가 및 환류
•행복도시 지속성 확보 및 발전방안 반영 

 Ⅳ. 비전 및 전략

비 전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산

목 표 市 단위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 략 기반조성 생 존 보 호 발 달 참 여

내 용

•전담부서

•도시설계

•조례․교육

•돌봄보육

•건    강

•친 환 경

  급    식

•안전환경

•안전교육

•복    지

  서  비  스

•공간조성

•창의력개발

•특화활동

•활동지원

•시정참여

 Ⅴ.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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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담 당 부 서 비 고

 1. 행정기반 조성

 1. 어린이 행복담당과 설치 총  무  과 신규.공약

 2.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공약

 3.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 제정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공약

 4.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5. 어린이 중심 도시설계 도 시 계 획 과 신규.공약

 6. 시민인식전환 학부모강좌(교육) 인 재 양 성 과 신규

 2. 생 존  분 야

 2-1. 아동 돌봄 사업

 7.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8.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공약

 9.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가 족 청 소 년 과 확대

 10. 방문 아이 돌보미 확대 가 족 청 소 년 과 확대,공약

 11. 아동 급식 지원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12.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복 지 지 원 과 확대.공약

 13. 산모 신생아 돌봄서비스 확대 건 강 관 리 과 확대.공약

 2-2. 보육 사업 

 14.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15.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공약

 16.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17.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사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공약

 2-3. 건강 사업

 18.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건 강 관 리 과 신규.공약

 19. 어린이 건강지킴이협의회 구성․운영 건 강 관 리 과 신규.공약

 20.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운영 건 강 관 리 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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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분야별 추진과제 

【5개 분야 60개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담 당 부 서 비 고

 1. 행정기반 조성

 1. 어린이 행복담당과 설치 총  무  과 신규.공약

 2.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공약

 3.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 제정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공약

 4.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5. 어린이 중심 도시설계 도 시 계 획 과 신규.공약

 6. 시민인식전환 학부모강좌(교육) 인 재 양 성 과 신규

 2. 생 존  분 야

 2-1. 아동 돌봄 사업

 7.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8.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공약

 9.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가 족 청 소 년 과 확대

 10. 방문 아이 돌보미 확대 가 족 청 소 년 과 확대,공약

 11. 아동 급식 지원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12.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복 지 지 원 과 확대.공약

 13. 산모 신생아 돌봄서비스 확대 건 강 관 리 과 확대.공약

 2-2. 보육 사업 

 14.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15.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공약

 16.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17.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사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공약

 2-3. 건강 사업

 18.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건 강 관 리 과 신규.공약

 19. 어린이 건강지킴이협의회 구성․운영 건 강 관 리 과 신규.공약

 20.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운영 건 강 관 리 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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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담 당 부 서 비 고

 21.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가 족 청 소 년 과 기존

 2-4. 친환경 급식

 22.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센터 운영 농 산 물 유 통 과 신규

 2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환 경 위 생 과 확대

 24. 학교급식 안전성 점검강화 농 산 물 유 통 과 확대

 3. 보 호  분 야

 3-1. 안전 환경 조성

 25. 어린이 안전체험시설 운영 교 통 행 정 과 신규.공약

 26.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체 육 진 흥 과 신규.공약

 27. 어린이 안전인프라 확충 교 통 행 정 과 확대,공약

 28.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관리 환 경 위 생 과 기존

 29. 생활안전지도 제작 안 전 총 괄 과 신규.공약

 30. 네트워킹을 통한 학생안전지역구축 군산교육지원청 신규

 3-2. 안전 교육 실시

    

 31.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안 전 총 괄 과 신규

 32. 어린이 안전체험(교통․지진등) 교육 교 통 행 정 과 신규

 33.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건  설  과 신규

 3-3. 복지 서비스 

 34.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어 린 이 행 복 과 확대

 35.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가 족 청 소 년 과 확대

 36. 저소득층자녀 희망스터디 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신규.공약

 37. 위기가정내 아동 우선지원 주민생활지원과 확대

 4. 발 달  분 야

 4-1. 공간 조성

 38. 어린이전용 다목적구장 조성 체 육 진 흥 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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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담 당 부 서 비 고

 39. 어린이 스포츠교실 운영 체 육 진 흥 과 확대

 40. 자연환경 체험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환 경 위 생 과 신규

 41. 친환경 어린이 꿈의공원 조성 산 림 녹 지 과 신규.공약

 42. 군산 교육센터 건립 인 재 양 성 과 신규.공약

 43.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 시 립 도 서 관 확대.공약

 44. 학교숲, 어린이숲 확충 산 림 녹 지 과 확대

 45. 청암산 유아숲 체험활동 지원 산 림 녹 지 과 신규.공약

 4-2. 창의력 개발

 46.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인 재 양 성 과 확대

 47. 장남감 실내놀이터 운영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4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에 술 의 전 당 신규

 49. 어린이 장서 확충 시 립 도 서 관 확대

 50.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운영 시 립 도 서 관 확대

 4-3. 특화 활동

 51. 청소년수련관(어린이극장) 운영 가 족 청 소 년 과 신규

 52.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인 재 양 성 과 확대

 53. 어린이 글로벌 해외연수 인 재 양 성 과 확대

 5. 참 여  분 야

 5-1. 활동 지원

 54.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철새생태관리과 신규

 55.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가 족 청 소 년 과 확대

 56. 어린이 독서축제 한마당 시 립 도 서 관 신규

 57. 어린이 페스티벌, 재능경연대회 개최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5-2. 시정 참여

 58.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59. 홈페이지 어린이방 운영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60. 어린이가 참여하고 만드는 우리학교(공모) 어 린 이 행 복 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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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추진결과(실적)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팀 구성․운영 ···································· ‘14. 7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 '14. 10월

  시민 제안 접수 및 시정발전기획단 정책 토론 ···························· ‘14. 8월 ~

  개그우먼 김지선 초청 어린이행복 보육콘서트 ···························· ‘14. 10월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군산시장 특강 ·········································· ‘14. 11월

  유니세프 오종남 사무총장 초청 특강 ·········································· ‘14. 12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전담부서(어린이행복과) 최초 신설 ············· ‘15. 1월 

  유니세프․군산시 아동친화도시조성 협무협약 체결 ··················· ‘15. 2. 5

  어린이 행복도시 시정 설명회 ······················································· ‘15. 2. 16

  어린이 시설물 전수조사 ································································ ‘15. 2 ~ 3월

  어린이 행복만족도 설문 및 분석 ·················································· ‘15. 2 ~ 4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업무협약(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 ‘15. 3. 12

  아동청소년 안전도시 업무협약(군산시․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 ‘15. 3. 17

  네덜란드, 덴마크 아동친화도시 해외연수 ····································15. 3. 22 ~ 28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 ‘15. 4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15. 4. 30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 ‘15. 5. 4

  어린이 행복도시 선포식 ································································ ‘1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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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향후 추진방향 

 시 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관련 자체 자가평가 실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관련 정책 발굴

 어린이 권리선언문 제정․선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어린이 행복도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 총괄 추진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추진상황 점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및 획득

 어린이 행복도시 운영평가 및 환류

 어린이 행복도시 지속성 확보 및 발전방안 반영

참 고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
 2. 아동친화도시 선정(인증) 10가지 원칙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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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

 인증시기 : 수시 

 인증절차 : 자치단체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청(증빙서 첨부)

              유니세프 심의위원회 검토‧평가(보완‧조치)  인증

 인증기간 : 3년 유효(2년마다 중간보고서 제출)  재인증

 인증혜택 : 어린이친화도시 로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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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참여 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 

야 함.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   

  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함.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함

3  아동권리 전략 8  아동권리 홍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함.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4  아동권리 전담기구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

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함. 

5  아동영향평가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을 마련 해야 함.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하고 시행해야 함.

참 고 2  아동친화도시 선정(인증)10가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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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제 4 조(기본계획 수립 등)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6 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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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제 7 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1. 어린이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 8 조(어린이 건강증진)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

제 9 조(추진위원회 설치)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





발 표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추진전략 개발

‣ 발표자 : 오 해 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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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개요

오 해 섭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추진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점으로 

2009년 64.3점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염

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23). 또한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에서 행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은 9.4%로 프랑스 45.9%, 영국은 45.3%, 스웨덴은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The 

World Values Survey, 2011, 관계부처합동, 2012:19 재인용).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경쟁위주의 

학업과 수면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은 

높은 청년실업율과 불안정한 장래도 청소년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높은 이혼율에 따른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

터‘청소년 친화 도시 발의 (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1,3000여개 

도시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UNICEF, 2013; 김영한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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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

을 보장토록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강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김영한 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현 주소는 영역별 정책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만이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금년도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지역을 선정하여 청소년 친화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지표 점수가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북은 최하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 전라북도(군산시 등)는 

전국에서도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본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추진 근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가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시의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표 I-1>과 같이 요약 하였다. 먼저‘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관 관련된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2002년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세션에

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 

하였다. 2013년 유엔(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이‘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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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니세프는 200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9개 기본 원칙에‘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59-61). 

국제기구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2조의 기본이념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5조 

에서는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전문개정

을 통하여 14조에서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

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15개 중점과제 중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

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

업 연구Ⅱ’에서 2015년도 연구사업 중 연도별 사업 내용으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및 추진전략 연구’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이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의 우호적인 기반이 조성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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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자료
출처

2002년 아동에 
관한 UN 
특별 세션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과 관련한 아젠다(agenda)를 
논의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을 반드시 그 중심에 두어야하
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
로 반영되어야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5.9
-6.1)

국제연합(UN)과 
유엔국제아동구호

기금(UNICEF)
중심 국제사회

(2013)

○각국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강조하는 사항으로 과정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youth-centered 
approaches)’에서 출발할 것을 천명 

UNICEF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

(Child-Youth 
Friendly Initiative) 
구축의 기본 원칙

(2014)

○10가지 기본 원칙: ①아동․청소년의 참여, ②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③아동․청소년 권리전략, ④아동․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⑤아동․청소년 영향평가, ⑥아동․청소년 관
련 예산 확보, ⑦아동․청소년 정기 실태보고서, ⑧아동․청소
년의 권리 알리기, ⑨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⑩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초치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

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
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전문개정 2014.3.24.]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2015. 
6.5, 검색)

http://
www.

law.go.kr

표 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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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자료
출처

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
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3.]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4조, 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 중 중점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함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추진계획 
1단계(2013-2017):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단계

○ 2015년도 연구사업[연도별 사업] 내용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전략 연구

김영한,
김민,

임영식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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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자료
출처

군산시 어린이 행
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4. 3]

▶제1조(목적)(보완)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이

하 “시”라 한다)에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 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2015. 

4. 8, 검색)
http://
www.

law.go.kr

3. 시범사업 추진 기조 및 사업 내용 

1) 추진 기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이 공감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전에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인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모델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

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모형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 기본 요건, 조성 기준 및 평가지표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지역 여건과 참가자들의 

특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실천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조가 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배규한, 2014:124-125). 다만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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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주체론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를 주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시각이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일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율론적 시각이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지만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미성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지향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국가와 지역사회는 그들이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 및 역할 

체코웨이(1998)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 형태를 “자생적 청소년조직, 청소년개발기관, 

근린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사업, 근린 지역사회 개발조직, 시민운동집단”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정주, 1999, 천정웅, 2014:126-127 재인용).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현실에 다소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자생적 청소년조직과 정부,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주도하는 비자생적 청소년 조직에 한정하여 특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생적 조직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조직화하는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조사한 후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봉사활동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6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이용시

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동아리 및 동호회와 같은 형태로 조직화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

은 자생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성인들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시각과는 달리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몇 몇 장애요인들이 있다(천정웅, 2014:128).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시스템과 성인들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채널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둘째,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 활동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어른들에 비해 관련 조직, 제도적 지원 

기반, 사회참여 기회 및 자격 등이 제한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하여 성인들이 지지와 지원을 

통해 협력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먼저 성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조직화를 

통한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영역인 “어르신(가족)과 청소년인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과 성인 간의 협력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 행복도시”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조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행

사와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소년행정부처를 비롯하여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청소년조직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성인기를 준비하여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천정웅,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생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국가주도의 

조직으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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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역 국내 동향 외국 동향 특성

또래중심 참여
․또래 상담
․21세기 선발대
․베세토  어드벤처

․전국고교생의 주장(일본)
․젊은이의 도전(프랑스)
․청소년법정활동(미국)

자주/자립적

지역중심 참여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지역문제해결 참여활동

․청소년과 성인 민주포럼
  (프랑스)
․타운미팅(미국)

책임/협력적

표 Ⅱ-1 청소년참여 영역별 주요 활동 

년정책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구들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창출 및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이러한 기구들이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가주도의 공식기구 이외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모니터단, 청소년멘토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의 운영자이면서 수혜자로 간주하여 구성원들의 역할을 통해 조직 내에서 소속감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청소년들 모두 혹은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다양한 체험과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향상과 더불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참여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의사결정자, 기획자, 

상담자, 교육자, 모니터 및 평가자, 옹호자 등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가정, 학교 및 여타의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참여 영역은 <표 Ⅱ-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래중심 참여, 지역중심 참여, 정책과정 

참여, 단체자율 참여, 사이버(cyber)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천정웅, 2014:131-132). 

3) 시범사업 영역 선정 과정 및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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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역 국내 동향 외국 동향 특성

정책과정 참여

․청소년창안(공모)제
․시책 모니터단 활동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도지사와 청소년 대화

․청소년위원회(미국)
․지역청소년위원회(영국)
․청소년자문위원회(프랑스)

직접/쌍방적

단체자율 참여
․청소년토론의 광장
․청소년기자단 활동

․청소년 토론회(미국)
․청소년운영신문 발간
  (네덜란드)

자생/정기적

사이버 참여
․웹진 시범 제작
․다양한 PC 통신 토론

․다양한 웹진 활동
․활발한 인터넷 토론

공개/자유적

출처: 천정웅(2014). 청소년참여론: ｢P이론｣의 청소년학. P. 138  

2015년도 시범사업의 영역 선정은 2014년도 연구보고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

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내용 중 제Ⅵ장 

세부추진사업 7개영역[경제, 건강(복지),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을 참고하였다(김영한 

외 2014). 먼저 연구진 회의를 거쳐 7개 세부사업추친 영역 중 3개 영역(경제, 관계, 참여)을 

금년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세부추진사업’에 관한 전체 내용을 연구자가 고찰하고 분석한 다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경제영역은 

보고서에 제시된 7개 단위사업 중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였다. 반면 참여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개 세부사업 중 ‘지역 옴부즈맨제도’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 옴브즈맨 기구 

시범 설치 운영’으로 사업명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7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추진기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기회과정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운영 

주체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3개 세부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의미와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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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동시에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프리마켓 상설화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한다(김영한 외, 2014). 프리마켓의 사전적 의미는 

자유 시장, 벼룩시장(flea market), 프리 바자(free bazar)라고도 불리며,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네이버사전, 2015.05.11 검색).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 행위를 넘어 아이디어 상품이나 소규모의 

창작물 등을 판매하면서 문화공연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한다.  

한편, 이 주제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는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마인드를 촉진시킬 수 

있다(오해섭 외, 2014:3)”는 측면에서도 시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프리마켓과 같은 소규모 

사업운영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뿐만 아니라 도전정신, 성취감,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도 함양시킬 수 있다.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172 참조)

  - 청소년을 위한 프리마켓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동 단위별 주1회 정도의 상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

  -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 프리마켓 운영을 위한 지역 내 가계와 협약 및 별도의 근거리 공간 조성

  -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가 청소년 모집

  -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 프리마켓 참가비와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 프리마켓 운영 시 정기적인 청소년문화공연 병행 실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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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172 참조)

  -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

  - 지역사회에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프리마켓 운영과 문화 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  

(2)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국가행정 부문에서 옴부즈맨(Ombudsman, 행정감시관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의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주민 근접행정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몇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천정웅, 2014:283).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는 1981년 세계 최초로 아동문제 옴부즈맨이 왕에 의해 임명된 것이 그것이다.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의 임무는 아동의 이익을 촉진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사회의 각 분야를 모두 주시하면서 아동에게 해로운 일에는 경고를 

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제안을 한다(이재연, 1997, 천정웅, 2014 재인용). 

청소년들의 권익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자신을 위해 정치가를 선출할 수도 없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도 없으며 증언이 거의 신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충사안을 접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상담을 받고, 지역 

단위의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며, 청소년의 권리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가들의 법규와 규정상의 변화를 제안하고 청소년

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다(천정웅, 2014).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김영한 

외, 2014:248).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이면서 통합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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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248-249 참조)

  -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활동, 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와 토론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점을 

찾아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 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실시 후 분과별 

운영

  -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조례제정 등) 마련 촉구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248 참조)

  - 청소년의 자치적 참여 능력 강화 및 사회문제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 지역사회의 구성 주체로서 민주시민의식 배양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3)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SNS 활성화와 같은 

디지털시대에 익숙한 청소년들과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형태가 바뀌고 직접적인 대면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김난도 외(2014:346)는 “개인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업, 직장 및 가사 등으로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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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어르신 세대통합 프르그램 관련 신문기사]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대통합 프로그램 

   -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지대-

통영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종봉)는 통영시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 2011년 12월 26

일~27일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지대’를 진행했다.

1세대는 통영시노인복지회관 어르신 20명, 3세대는 통영중학교와 통영여자중학교 청소년 20

명을 대상으로 총 2회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1세대(노년기)와 3세대(청소년기)가 서로의 문

화를 알고 가치관의 격차를 줄여 세대 간에 상호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대통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본 프로그램 1회기에는 ‘세대,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1세대와 3세대가 만나 인사를 하

고, 짝을 이루어 포크댄스와 칭찬대회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회기에는‘세대, 친해지다!’의 주제로 보다 활동적인 팀별 레크레이션 댄

스를 배워보고 발표해보는 시간과 썰매타기 놀이를 통해 세대초월 동심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

졌다. 모든 참가자들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하였지만, 그 들의 마음속에 있던 세대 차이는 온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간의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유도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김영한 외, 2014). 

영국의 경우‘인종․지역 및 사회 간 통합을 위한 연령교환극장(Roots, communities and 

social inclusion: Age Exchange Theatre)’과 ‘세대차 극복을 위한 다리 놓기(Building Bridges)’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영지, 전경숙, 김민, 김세진,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네이버, 2015.05.12 검색).   

이러한 관점에서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세대통합’이라는 담론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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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참여자 중 청소년들은‘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찾아뵙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가까워진 것 같다’,‘할아버지가 없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는데, 이틀 동안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전했으며,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행동은 어른들을 가르칠 정도였다’,‘노

인과 청소년 사이에 있어 유대관계가 매우 만족스럽게 여겨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굿데이뉴스(2012-01-02 등록, 네이버 2015-05-12 검색) 

 

○ 경기도 이천시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보람잔치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경만수, 운영 한국BBS이천시지회)에서는 이천중앙로타리클

럽(회장 이규득)에서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28일 부발읍 무촌2리 마을회관에서‘청소년과 어

르신이 함께하는 보람잔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천중앙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하고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획했으며, 대한노인회, 이천시문해교사모임‘마중물’에서 

후원하여 부발읍 무촌2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7회 차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보람잔치’는 청소년들이 전문강사로부터 염색, 네일아트, 사

물놀이, 댄스 교육을 받아, 어르신들 앞에서 재능을 뽐내고,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진

행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어르신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이해의 기회마

련 하고, 재능기부활동을 통한 직업의식 형성의 발판마련, 청소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촌2리 경로당 어르신들은“청소년들이 염색도 해주고, 손톱도 예쁘게 관리를 해주니 너

무 고맙다”“어린청소년들이 야무지게 공연도 잘하고, 상냥하고 착하다”며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냈다. 

이밖에도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이천(2015-03-01 등록, 네이버 2015-05-12 검색)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224-225 참조)

  -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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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콘서트, 전시회, 페스티벌, 

요리실습, 춤배우기,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등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224-225 참조)

  - 지역 내 세대 간 격차 해소 및 상호 이해의 장 마련

  - 세대 간 소통 및 공감을 통한 통합문화 확산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세대갈등의 실효적인 예방과 조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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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정 건 희 (한국자치연구소 소장)

1. 청소년 및 관련현황

1) 군산시 청소년 인구 현황 (9-24세)

<표 1>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9세~24세)
(단위: 명)

연령 계 남 여 비고

9세~24세 54,873 28,913 25,960

출처. 전라북도(2013). 전라북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라북도 (2012년12월31일 기준)

○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은 남 28,913명, 여 25,960명으로 전체 54,873명임

2) 학교(초․중․고․대) 현황

<표 2> 군산시 학교 현황
구분/학교별 학교수 학급수/학과 학생수

초등학교 국립 1 19 508
공립 55(3) 718 15,529

중학교 공립 15 243 7,956
사립 4 60 2,039

고등학교 공립 8 201 5,568
사립 4 108 3,461

초중고 합계 87 1,349 35,061
대학교 국/사립 5 133 17,672

전체합계 92(3) 52,733
출처. 초중고는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대학은 군산시(2013). 제19회 군산 통계연보에서 발췌, (  )안은 분교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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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학교현황은 초, 중, 고등학교 87개교이며 학급수는 1,349학급이며 학생 

수는 35,061명임.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4개교로 133학과 17,672명으로 군산시 전체 학생 수는 

52,733명임

3) 전북 군산시 행복지수 관련 현황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연구Ⅰ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그림 1> 전국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 비교(가중치 합산결과)

○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점수를 받았으며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북은 최하

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해 있음. 전라북도(군산시 등)는 전국에서도 청소년 행복지

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본 사업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

4) 군산시 어린이․청소년(18세 미만)친화도시 구축 준비 사항

○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담팀 운영 및 지자체와 본 사업(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 시범사업계획)도 본 기관과 협약하여 적극적 의지를 비추고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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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과 함께 향후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간담회 등 정책적 내용들 

긴밀한 협의 구조 논의

○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 정책을 추진 예정

○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자예정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

5) 청소년자치연구소(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사업추진 의지 및 전문성

○ 모 법인인 (사)들꽃청소년세상은 지난해 20주년을 기념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치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도시(마을)와 그들의 삶의 

공간을 청소년들의 긍정적 공간으로 설계하며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행복도시(친화도시)에 대한 전문성의 탁월. 소장 및 

직원들은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실천과 사례가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와 

지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군산시의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 공약에 따른 적극적 지원 의지(협약서 참고)가 

있으며,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어있음(본사업만을 위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시설 협약)

○ 청소년프리마켓 상설 매장 구축을 위한 50평 규모의 청소년참여공간을 현재 

리모델링하여 개소 예정에 있으며 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허브 역할로서 활동력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됨. 특히 관과의 관계에서 민간 입장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보장도 중요한 장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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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업 운영계획

1) 목표

○ 청소년이 운영하는 상설 프리마켓(우리동네 C.E.O)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 

관념과 자립심을 강화하고,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과 도전정신, 창업마인드 함양

○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설치 운영(암행어사 출두야!)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문제와 

불만사항 조사와 문제 발생 청소년 대한 자문과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 대책 정부에 제언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

○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공감 브릿지)을 통해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과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 세대갈등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2) 세부사업계획

(1) 경제영역(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 

① 사업목표 

○ 경제와 신용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및 지속적인 창업 가능성 모색

○ 자발적 경제 참여를 통한 자신감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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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사업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경제영역

우리 동네 C.E.O를 
모십니다.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 참여자: 창업계획서 제출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 면접관: 청(소)년 창업자 등

4월

청소년 신용경제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신용관리교육프로그램
 - 경제관념
 - 금전관리와 소비교육프로그램
 - 나눔과 기부 교육 프로그램
○ 토론 및 발표

5월

프리
마켓 

근처에 
소재한 
전북은
행과 
연계 
예정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창업의 이해
 - 마케팅의 이해와 적용
 - 청(소)년 창업자와의 만남과 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 나누기)
 - 재무관리
○ 토론 및 발표

5월

상설 프리마켓 운영
“청소년장터”

○ 상설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전담 동아리 등 자치 조직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내 프리마켓 장소에서 청소년 Youth 

Cafe도 함께 운영
 - 물건 뿐 아니라 재능이나 문화컨텐츠(예: 

마술, 음악, 공연 등)도 판매할 수 있는 
장(setting)을 마련

6~10월

프리
마켓 

근처에 
소재한 
시장

(명산시
장)과도 
연계 
방법 
모색 
(예정)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무브마켓)”

○ 이동형 프리마켓
 - 월1회 근대문화역사 거리 주변에서 이동형 

프리마켓 진행
 - 벼룩시장

월 1회 주변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외부에서 벼룩시장 진행

6~10월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
 - 지속적 상설 프리마켓(내부) 운영 가능성 

타진 및 이동형 프리마켓 개발 노력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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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점 및 특성

○ 약 50평 규모의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됨. 그리고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음(정기 상설 운영 시간인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유롭게 오후

까지 운영가능)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은 근대문화역사 거리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1km 이내, 도보로 15분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총10개교-군산여고, 영광여고, 마이스터고, 전북외고, 영광중, 

군산중, 남중, 금광초, 군산초, 중앙초)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에는 연대 가능한 조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예: 

아름다운 가게, 군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산돌학교, YMCA, YWCA, 군산성폭력 

상담소 등)

○ 프리마켓 수입의 50%는 자기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며, 수입의 20%는 재료비로, 

30%는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후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기부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

④ 사업진행일정

기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리동네 C.E.O를 모십니다.

청소년 신용경제아카데미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상설 프리마켓 운영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경제, 신용, 창업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 공동체 의식의 증가

○ 기부 및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지속적이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공간의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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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영역(청소년 옴부즈퍼스/기자학교) : 암행어사1) 출두야!

① 사업목표 

○ 청소년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대중의 인식제고

○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주도성과 주체성 함양

○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관계성 향상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참여
영역

암행어사 과거시험

ｏ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ｏ 면접 및 시험
  - 시험 주제: 사회참여와 옴부즈멘 제도 등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4월

청소년 사회참여아카
데미

ｏ 교육프로그램(안):
  -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 시민교육프로그램
  - 옴부즈멘 제도의 이해, 적용
  - 사회참여의 개념과 사례
ｏ 토론 및 발표

5월

청소년옴부즈멘 조직
화 및 활동

ｏ 청소년 옴부즈멘 기구 조직화
  - 발대식: 청소년 옴부즈멘(=암행어사)로 
    위촉
ｏ 청소년 옴부즈멘 활동
  - 정기 활동 보고 및 공유, 정리

6~8월

청소년포럼
ｏ 청소년 옴부즈멘 조사 활동 발표
ｏ 패널 발표 및 토론
  - 문제점 발견 및 대안 모색

9월
군산시
어린이

행복과 연계

조례 제안 작업

ｏ 군산시 의회 의원과 청소년 옴부즈멘의 
   간담회
ｏ 조례 구성: 
  - 옴부즈멘 활동과 포럼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안

9~10월 군산시 
의회와 연계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ｏ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 옴부즈멘 활동 운영 
   가능성 논의 및 활성화 방법 모색 10월

1)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 관리를 징계

하던 임시 관리로서(DAUM 한국어 사전), 그 기능과 역할이 청소년 옴부즈멘과 유사하면서도 단어가 주는 상징적․

위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암행어사 라는 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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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점 및 특성

○ 군산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본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군산시 “어린이

행복과”와 협약 체결)

○ 사회참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청소년 참여 전문성 및 사회 참여 관련 

네트워크 기구와의 연계 전문성 등) 

④ 사업진행일정

기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암행어사 과거시험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청소년옴부즈멘 조직화 및 활동

청소년포럼

조례 제안 작업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어린이청소년 복지와 권리 증진 가능성 증가

○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의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3) 관계영역(가족, 노인과의 교류): 공감 브릿지(Bridge) 

① 사업목표 

○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 이해의 폭을 넓힘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신뢰를 쌓고 공헌에 대한 인식을 

개선

○ 청소년들이 부모의 직업현장을 간접체험함으로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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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보여줌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

에게 깊은 친밀감을 형성

○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를 청소년들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인과 

교류, 노년기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대문화를 통합하는 가치확산, 세대갈

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교류

부자회담
(부모와 자녀의 회담)

ｏ 홍보 및 모집
  - 주변 학교(군산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동중학교)에 홍보의뢰 및 학교 앞 길거리 
    홍보물 배포.
  - 웹 홍보 
  - 면접 및 대상선정
    (청소년 10명, 부모 15~20명)
ｏ 안건 선정
ｏ 부자회담(3회)

4~7월

하고픈 가봉
(하고 싶은 가족봉사 : 

세대 한끼)

ｏ 홍보 및 모집
  - 군산신문, 군산사랑방신문 등 지역신문사   

홍보의뢰.
ｏ 선언식
  - 참여희망 가족모집선언식
ｏ 봉사목표, 일정 논의 및 확정
  - 가족팀 모임 및 봉사 목표 및 봉사시간,   

장소 등 정함.
ｏ 봉사활동(세대 한끼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께 식사 대접 및 소통 
시간)

ｏ 중간 모임(매달 1번씩 3회)
ｏ 과정, 결과 발표회

4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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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교류

잡 다큐
(부모직업체험)

ｏ 홍보 및 모집
  - 군산노동부에 직업체험 가능한 곳 의뢰 및 

홍보부탁
  - 기관 섭외 후 해당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 참가 청소년 10명 내외 모집
ｏ 오리엔테이션
ｏ 부모직업체험
  - 부모님의 직장 방문 및 소개시간
  - 간접체험 및 직장동료 소개
ｏ 결과발표
  - 영상편지제작
  - 발표회

5월~9월

할매힐러

ｏ 홍보 및 모집
  - 금강노인복지관의 '라디오스타 1339'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 섭외, 청소년 방송 섭외. 
(금강노인복지관과 협약)

  - 학교에 홍보의뢰 및 섭외. 
ｏ 목표설정
  - 모집된 청소년과 대학생이 활동목표설정. 
ｏ 과정 공유
  - 문제해결 과정을 ‘라디오 스타 1399’에 방영
  - 지역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기재요청 및  

기재
ｏ 결과 공유
  - 문제해결과정 묶음자료 발표회

5월~9월

③ 이점 및 특성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 (노인복지관과 협약 

체결)

○ 사업 진행을 위한 가족봉사단 및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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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진행일정

기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부자 회담(부모와 자녀의 회담)

하고픈가봉(하고싶은가족봉사)
- 세대 한끼 -

잡다큐

할매 힐러

⑤ 기대효과

○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족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 되며 지역연대의 기초 

초석이 됨

○ 청소년이 부모의 사회생활을 살펴봄으로서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가족연대 강화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세대갈등 

예방과 조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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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 토론

최 호 석 (청소년옴부즈퍼슨)

1. 들어가는말

저는 공정한 눈과 바른 말을 하는 아나운서 및 방송 기자를 꿈꾸어 있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청소년 옴부즈퍼슨/기자과정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옴부즈 퍼슨

이라는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했고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인 ‘사회 참여’가 저에게는 

낯선 용어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설레임보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활동에 바탕이 되어줄 청소년 사회참여 아카데미에 참여하였는데 자치연구소 

소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 신문사 기자님,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다양한 주제에 

부합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신문 기사를 쓰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껏 어려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해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제가 먼저 앞장 서서 나아가야 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사회 참여란 무엇일까? 

사회 참여라는 광범위한 주제 중에서 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 지역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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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란 어른들의 아래에서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주도하여 서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 조례도 만들어 보고, 제도를 만들어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사회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란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는 아마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른, 성인들의 억압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된 사회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며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더 깊이 있게 알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문화 시설을 

만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조장하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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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 이 활동들이 확대되고 사회에 적용된다면 보다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법사업전반은 특히, 기관에서 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가 

되어서,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몇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관계 영역에 있는 ‘공감 브릿지 중 - 할매 힐러’ 프로그램은 옴부즈퍼슨과 

연계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방송에 섭외하고 지역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기재하는 것이 옴부즈 퍼슨/ 기자학교 활동 프로그램에 연계되면 훨씬 풍부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홍보에서부터 학교가 먼저 차단하는  여러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의 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지역 단체들과 유관 관계를 맺고, 조례 제안을 

협력하여 추진위원단으로 활동하거나 조사협조를 구해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또한 어려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어서 훨씬 기사 작성하거나 취재 활동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의 청소년 단체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 퍼슨의 경우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데, 이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면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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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로 행복도시 추진 위원단구성부분인데,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위원단 

구성원이 모두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기자분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군산의 신문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제안할 군산시 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표 4

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 발표자 : 박 선 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 토론자 : 김 웅 수 교수(한일장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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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박 선 영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1)의 개념과 배경

유니세프(UNCEF)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준수하고 아동

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고 있다(UNCEF, 

2004).  1996년 유엔의 Human Settlements(Habitat II) 라는 학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 사

업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학회는 아동의 웰빙

(well-being)이야 말로 건강한 주거지와 민주주적 사회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지

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UNCEF, 2004).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I)은 지역사회와 지방자

치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1996년 이후 세계 각국

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할 것을 강조해오고 있

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선 지역사회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솔직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  아

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

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UNICEF, 2015)

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원래 Child-friendly Cities라는 표현을 번역하여 의역한 것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한국의 청소년기본법(9세 -24세)에 의한 청소년 연령이 일부 해당됨. 그러므로 이 원고에서는 Child가 한

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Child를 아동청소년으로 의역하여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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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삶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건이나 교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권리

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

 친구를 만나고 놀 수 있는 권리

 녹색환경을 누리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권리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인종, 종교, 소득,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등한 시민이 될 권리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의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 필요성에서 찾

을 수 있다. 

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증진, 그리

고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에의 필요성이다. 이는 아동청

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계획되었다. 

월드뱅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최근의 청소년관련 보고서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언급하

고 있는데 향후 3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청소년의 인구는 2십억 만 명에서 4십억 

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빈곤 

집중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간이 소외된 도시화의 

추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있어야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에 

필요한 복지와 서비스의 책임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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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권리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야 하며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임무를 강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

는 조직적이고 통합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UNICEF, 

2004).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으며 인류의 

번영과 생존,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

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의 실행과 유지, 평가를 위해 2000

년에 UNICEF 의 Innocenti Research Centre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세계 각국에서 아동친화

도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UNICEF는 ‘Framework for Action(실행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오고 있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모니

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2008년 

UNICEF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UNICEF, 2008).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의 아동 청소년의 필요가 보다 잘 파악되고 있으며 아동의 필요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필요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 지역사

회 구성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결정이나 정책, 법 등이 마련되고 실제로 집행 및 실행되고 

있는가?

∙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실태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이 당면한 문제

들이 해결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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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운영을 위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의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 사례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을 확립하고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실행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

진하기 위한 지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이것이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건설의 개념적 근거와 틀이 되도록 하였고 9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UNICEF, 2008)

∙ 아동 청소년 참여

∙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  

∙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

∙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 아동청소년 예산

∙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 조사

∙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 아동청소년 옹호 기구 설립(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이상의 9가지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국가와 지역

의 상황에 맞게 다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9가지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가지 영역에 

대한 설명과 그 영역별 우수 사례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UNICEF, 2015).

1) 아동 청소년 참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

과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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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동등하고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인간이자 협력하

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고 이

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이다

(UNICEF, 2015).

물론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모든 사안이나 정책을 공유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

니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과정과 제도 수립, 자료 구축, 정보 조직과 정책 수립

의 전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참여권을 바탕

으로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제 12조 참여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수동적이고 순종적일 것을 강조해오던 관습에서부터 탈피하여 부모, 교사, 

보호자 등에게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

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UNICEF, 2015).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

년 친화도시를 구축한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아일랜드 아동청소년 참여 사례(사업명: City of possibilities: Youth viewpoints)

2002년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시 이사회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일랜드 소사이어티(Ir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ISPCC)’와 아

동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7세에서 17세에 이르는  

148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더블린의 Croke 공원에 모여  더블린 시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회의 

결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서비

스와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후에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에 아동

과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되었고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평가하

고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사례는 이후 더블린 시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었다(Dublin City Counc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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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참여는 더블린 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10년 계획

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되었다. 국가아동청소년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한 것으로 아동빈곤 타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시설 이용 촉진,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요구 충족,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강화인데 이러한 목적도 아동청소년의 의견수

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전략수립 이후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

의 실행에 있어도 아동청소년의회에서 논의된 아동청소년의 의견(여가와 놀이, 학습 환경, 

교육, 안전, 보건, 사회적 생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고 

있다(Dublin City Council, 2015)즉 국가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

(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극대화함으로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한 우

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 영국 사례 (사업명: Making London Better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런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The 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는 

2000년 3월에 발족되어 200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인

권위원회를 통해 런던시가 첫 번째 아동청소년전략(Children’s Strategy)을 수립하기 위해서

였다. 아동청소년전략은 이후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근

거와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2015). 런던 아동청소년전략은 0세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유엔아동

권리협약에서 제시되는 4가지 기본권(참여, 보호, 발달, 생존)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

동청소년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

청소년 외에도 런던 시의회, 사회복지, 교육, 보건, 지역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아동청소

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런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라는 협의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는 Save the Children, NSPSS, The Children’s Society,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and 

Bridge House Estates Trust Fund.같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각각의 단체들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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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아동청소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런던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

았으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2015)

위의 아일랜드와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업은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

년 친화도시 구축에 필요한 협의체/위원회/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

는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 참

여는 친화도시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란 단순히 아동청소년 관련법이나 지원법이 아니라 아동청

소년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나 제도적 근거를 말한다. 지방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관점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의 법제도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옹호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UNICE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바탕을 둔 명확하고 원칙에 기초를 둔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

률체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대상의 정책과 사업은 그 가치와 실행가능성이 보

장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청소년지도사, 공무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어야 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사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국내법 안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의견

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 정책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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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립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포함된다(UNICEF, 2015).  그러므로 아동청소

년 친화도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

하고 있는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법이 아

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자에게 얼마나 공유되어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1) 호주 사례(관련 법 :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

호주의 퀸즈랜즈 정부는 2000년 아동청소년위원회운영에 관한 법(The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을 제정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과 보호, 웰빙을 증진하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으로 설립된 아동청소년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Queensland Family and Child Commission , 2015).

∙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보호, 웰빙 증진

∙ 소년원,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 아동청소년 쉼터 등에서의 서비스 지원과 복지 

증진 관련 사업 실시

∙ 가족부(Department of Families)의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과 개입과정에서의 

문제 사항 파악과 해결

∙ 아동청소년의 특정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 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고용상태 및 제도 점검

∙ 아동 청소년 관련 연구의 수행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친화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단체와 청소년기관과 더

불어 만들고 있다. ‘Working With Children Kit’이라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과 

일할 때 필요한 전문 지식과 가용자원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공유

하도록 하였다. 또 지역사회들과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도 하며 2001년에는 

영연방 시민 페스티벌(Commonwealth People’s Festival)에서 수렴된 청소년의 의견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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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영연방 도시 구축의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Blueprint for a 

Child and Youth Friendly Commonwealth)를 출판하기도 하였다(Queensland Family and 

Child Commission , 2015). 이러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의 마련은 아동청소년 친

화도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자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2) 일본 사례 :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가와사키 시는 2001년 가와사키 아동 인권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동 인권 조례는 일

본이 1994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

라 지방정부도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써야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

라고 평가된다. 가와사키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어떤 시보

다도 지속적으로 지역단체들과 함께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기도 

하였다(KAWASAKI City, 2015).그 결과 2001년에는 학교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그리

고 지역사회에서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개발을 강조한 아동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 인권조례는 아동 인권에 대한 개념 소개와 어떻게 아

동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있다(KAWASAKI City, 

2015).  가와사키 시 아동 인권 조례는 단순히 가와사키 시 공무원의 의견으로만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관련 학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와 

개념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일본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첫 

번째 국내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아동 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의 첫 번째 법률체계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3)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권리 정책을 의미한다. 유엔과 유니

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사무국은 각국이 개별 국가 수준과 상황에 맞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을 펴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

역사회 수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종합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 수립 여부를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사는 지역과 도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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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실행은 필수

라고 보았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은 지방정부나 도시의 정책으

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지역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 등과의 협력

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 청소년 권리 정

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국가별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

아야 하며 또 개별 도시나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또는 국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존중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리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느냐가 지역 중

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UNICEF, 2015). 지역의 필요와 요구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곧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1) 캐나다 사례(사업명: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 : SCY)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청소년 협회(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는 1974년에 관련 기관들과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관련기관에

는 아동 원조 협회(Children’s Aid Society :CAS)가 있는데 이 협회는 아동 복지와 보호

를 위해 설립되어 아동 보건, 부모교육, 주간 보호, 장애아동 보호, 아동청소년 환경, 

아동청소년 여가, 스포츠, 미디어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해오던 곳이다(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SCY), 2015).이런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의 정신을 계

승하여 소년 사법제도, 아동 학대 예방,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옹호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SCY), 2015).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청소

년 협회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내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중

심의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 추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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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는 아동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안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UNICEF, 2015). 

지역정부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특징은 그 다

양한 지역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념 안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조

정할 수 있는 특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UNICEF, 2015). 

또 이러한 시스템이나 관련 권리부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

립과 조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전담 부서로서 구별되어 있을 때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권리부서나 조정체계가 아동청소년 관련한 모든 사업

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특화된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관련 부처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역시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기

초하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로 아동청소년 친화도

시 구축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한다. 이 권리부서는 각각의 정부와 

조직, 기구와의 사이에서 조정자 내지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관련부서나 기관이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가 중앙정부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

비하기 위해서도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담당 부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어야 한다(UNICEF, 2015).

(1) 독일 사례(부서명: München, Stadt für Kinder: Munich, City for Children)

국제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사무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다. 독일 뮌헨 시의 경우 이런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

았는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가까이서 경청하기 때문이었다. 뮌헨시

가 이렇게 아동청소년 친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뮌헨시가 점점 아동



- 70 -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반성에서였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뮌헨 시 자체 판단 결과 뮌헨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덜 창의적이고 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뮌헨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서 

지금의 우수 사례가 되었다. 

뮌헨 시는 아동청소년 사무국(Munich Kinderbüro :Children’s Office)을 설치하여 아동

과 청소년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아동청소년 친

화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독일 내의 다른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

기는 하였지만, 뮌헨시가 우수사레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웰빙

을 가장 중요한 원칙과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아동청소년 사무국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이슈가 가정, 지

역, 심지어는 국가적 수준에서 아동친화적 그리고 아동 중심적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 정부차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이 모든 배경에 아동청

소년 사무국이라는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뮌헨 시는 독일 내에서 처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받아들여 실천한 도시이자 

모든 공공 정책과 제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한 도시이다. 특히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청소년들에

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전개해오고 있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국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은 뮌헨시가 이렇게 변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우수 사

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아동청소년 권리부서의 역할이 주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을 만큼, 아동청소년 권리부서와 조정체계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5)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는 정책이나 법의 집행 이전, 혹은 집행 중이

나, 아니면 종료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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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동청소년 영향력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듯 중앙정부와 크고 작은 

모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모든 정책과 법에서 우선순위

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기적이고도 계획된 아동청소년 인권 영

향력 지수 평가를 통해 각각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은 

물론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UNICEF, 2015).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법이 해당되지만,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

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세밀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

된다는 것이다. 어떤 법이나 정책은 특정 집단의 아동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하기 쉬운

데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은 없는지, 의도하지 않게 제외된 의견이나 

집단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사안은 아동청

소년 관련 법과 정책이 사전에 그 정책이나 법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예측

하도록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 진단과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법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충돌되는 다른 정책이나 법은 

없는지, 실현될 만한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성평등지수나 환경지

수 같은 것들과의 조화는 이룰 수 있는지 등이 사전 점검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UNICEF, 2015).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법이 일단 실행되거나 집행되기 시작하면 이때 아동청소

년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이

나 진단 평가는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나 독립된 인권 관련 연구소에 의해 엄

정하게 이루어져야 원래 의도했던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

을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정책과 법에 대해서도 그들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

정이 포함되어야 더욱 정확한 영향력 지수가 평가될 수 있다(UNICEF, 2015).   

(1) 스위스 사례(사업명 : Giving Children a Voice)

스위스 ‘아동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Giving children a voice)’이란 사업은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제12조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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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12,87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필요, 희망사항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진단 및 평

가의 특징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책, 법률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UNICEF Switzerland, 2015).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할애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도 포함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평가결

과 Basel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지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

되었으며 Oberegg: 시는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erne

시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주로 관련된 성인들, 즉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왔으나 스위

스의 사례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의 시각

과 입장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

것이 실제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UNICEF Switzerland, 2015).

6) 아동청소년 예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느냐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도 예산의 확보,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협

약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필요한 예산

의 확보와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의 수립은 각 지역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예산 수립의 기준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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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집행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 할당은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이 안에서 지방정부는 불

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 배분에 있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 수립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UNICEF, 2015). 

(1) 에콰도르 사례(사업명 : Democratizing democracy: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for equity)

2001년 에콰도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초 복지사업의 지원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1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사

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재원의 할당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에콰

도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보다 공

정한 예산분배와 집행을 위해 에콰도르의 전통적 방식에서부터 벗어나 다양한 주체를 

예산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에콰도르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

인 일로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UNDP, NUIFEM 같은 기구들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이 사업에는 에콰도르 지방자치 연합,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

하였다. 이후 이 프로그램과 사업은 전 세계　50여 개국 2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수립과 실행에서 사용되고 있다(Ayuntamiento de Cordoba (Cordoba City Council, 2015)

7)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 조사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청소년의 여러 상황이 포함

된 실태조사로서 관련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

어져야 하며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조사를 실

시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기존에 여러 대상으로 나뉘어 조사되던 즉, 기존 연령별, 

성별, 소수인종별, 장애정도,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한 그룹별로 나뉘어 조사된 각종 통



- 74 -

계조사나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권리 위원회가 오히

려 이상의 여러 자료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정도를 파악하

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개별 정부

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국가 통계자료에의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 연구기

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UNICEF, 2015).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하기 마

련인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은, 국가적 실태조사가 아닌, 해당하는 지역의 정기

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제 인권현황과 삶의 질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는 다르다. 이 실태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실태조사를 문서

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도시 계획과 정책수립시에 참고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개별 국가나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청소년은 연구의 대상이가도 하지만 파트너로서 조사

의 계획과 실행, 평가, 요구조사, 대안제시와 보고서 작성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UNICEF, 2015). 

(1) 미국사례(사업명 : Imagine Chicago: 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미국의 ‘시카고 상상(Imagine Chicago)’의 ‘10년 상상(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사업은 원래 6개의 대륙에서 실시된 상상 프로젝트 10주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카고 상상’ 은 1992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서 아동청소년은 물론 시카고 시민

들에게 삶의 희망과 동기부여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

이 목적이다. ‘시카고 상상’의 ‘10년 상상’ 프로젝트는 시카고내의 학교, 교회, 지역단체, 

문화예술 기관들이 협력하여 그들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희망, 주인의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동의 비전과 가치,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적이고 창

조적인 리더십을 내세우는 이 사업은 시카고 시티의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시적인 미

래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둔다. ‘10년 상상’ 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Nag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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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에서 2만 명이 참가하여 Nagaland 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 현

재와 미래에 걸친 대규모의 위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태조사

가 이루어졌고 지역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전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네팔, 싱가포르, 케이프타운, 호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시도되기도 할 만큼 현재의 실태를 바탕으로 미

래를 기획하는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Jain Shilpa Browne Bliss W., 2002)

8)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아동청소년의 권리공지란 해당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 아동청소

년의 권리에 대해서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내용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은 개별 권리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UNICE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

유를 존중하도록 개발해야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나 도시가 인권의 문화를 조상하려

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과 유엔아동권

리협약에 대한 내용은 수업의 교육과정을 통해 반드시 알려져야 하며 이것은 아동청

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

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육 이념 및 학교의 모든 운영 철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

하는 것이어야 한다(UNICEF, 2015).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교사, 교직

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과 정부의 공무원, 정치인들 역시 아동청소년

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지역정부는 아동청

소년이 자신의 부모와 다른 성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청소년 모

임, 미디어 등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관련정보와 교육을 공유해야 한다(UNICE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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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 사례(사업명 : CAMINA – 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

이탈리아의 CAMINA(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라는 사업은 2000년에 시작되

었으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을 만큼 성공적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와 자료분석, 둘째,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정부간의 정보교환과 사례분석, 셋째, 아동청소년인권교육을 위한 실행그

룹 구성이다. 이 사업은 이탈리아 전역의 시민단체들과 대학 등이 연계한 사업으로 이탈

리아 전역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을 위한 정보구축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

한 이해 교육으로 우수사례가 되었다(Associazione Nazionale Comuni Italiani (ANCI), 2015).  

9) 아동청소년 옹호 기구 설립(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옹호 사업이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인권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아동청소년

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며, 증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국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연합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에는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도 포함되지만,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 노조, 교회 같은 종교단체도 포함된다. 

또 점점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청소년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주

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찾기 위한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도 모두 아동청소년 옹호사업 지원대상이 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역정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어 인권증진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엔은 인권 실태를 모니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 기관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역시 독립된 아동청

소년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UNICEF, 2015). 현재 한국은 아니지만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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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나라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옴부즈

맨, 아동청소년 인권 위원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권단체와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설

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독립된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에 있어 감시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아동청소

년 인권 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 북아일랜드 사례(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 : Derry Children’s Commission)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Derry 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낮은 인권수준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

동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부모, 복지주체, 정책 담당자, 자원봉사단체

들의 협력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운영방향이자 사업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인

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의 권리에 대해 옹호사업을 하는 것이다. 

2000여건이 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된 바 있으며 아동청소년 포

럼을 개최하여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또 학부모

들이 Derry 시의 놀이공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Derry 시의 놀이 

환경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Nerve Centre라는 단체와 연계하

여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We've got the Right)'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엔아동권리협

약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알기 쉽게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홍보 비디오를 제작

한 청소년들은 이후 자신들의 실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담은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2004년에는 영국의 Impetus award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

행으로 Derry 시의회는 아동청소년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가 아동청소년 놀이 

정책이고 두 번째가 아동청소년이 국가 간 혹은 국제관계에서 생겨나는 행동지침(Code of 

Conduct)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마지막이  2004년 Derry 

시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 옹호기구의 설립, 즉 아동청소년 인권위윈회의 설립은 인권관련 사업의 활성

화는 물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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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유니세프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9가지 영역을 제시했고 이 영역별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각국의 형편에 맞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권리와 내용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

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구축을 위한 시작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의미와 필요성 등을 널리 홍보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9가지 영역 전반을 활

성화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참여를 위한 실제적인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어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친화도시 구축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

치는 마련되어 있다. 각급 청소년시설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운

영위원회가 그렇고,  학교의 각종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

는 청소년의 참여의 기회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고, 아동친화도시 구축 같은 전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의견보다 경제논리나 또는 어른들의 관점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의

미 있는 활동에의 참여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긍정

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성화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도 필수적인 요소지만,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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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발달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즉,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과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이 이해

하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소개되어 게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심

지어 청소년시설에서 조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가 게시되어 있거나 심지어 청소

년지도사나 관련 학계에 아동청소년인권 전문가와 옹호자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

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그 가치와 이념이 지향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과 전

문가의 양성이 전제될 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유네스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이 제시한 9가지 영역의 한국화 전략이다. 한

국에서 가령 아동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나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

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이 연구되어야 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행복마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설물과 

건축, 안전에 관한 기준과 관련법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이 

지역중심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식 있

는 예산 분배와 인권 존중의 자세가 함께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관련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

변할 수 있는 주무 행정 조직도 마련되어야 한다. 순환보직이 아니라 관련공무원이 전문성

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같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팀이나 지원팀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이행보고서 말고도 지자체나 시

민단체, 청소년시설이 인권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벌제도의 도입도 하

나의 사업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위원회의 설립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가 예상하는대로 급속한 산업화는 점차 사회양극화와 도

시빈민을 양산해 낼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

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만 해당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는 보편적

으로 전 세계 모든 아동청소년이 갖는 생득적 지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작은 지역사회에

서부터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물론 아동

청소년 친화국가, 행복국가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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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 웅 수  교수(한일장신대학교)

UN 아동․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청소년을 그 

자신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반응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

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

권, 발달권, 참여권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많은 관심과 개입활동을 전개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공 정책, 민간 복지서비스, 행정당국, 법, 입법

기관, 정책부처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을 단순한 

규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발달의 권리와 나아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의 주

체로서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청소년은 그 세상의 거울이다. 거울을 

쳐다보면 우리 얼굴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을 알고 나면 어느 사회나 국

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

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특정시대의 사회적 단면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서 과

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고, 브레이

크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언론들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면 

상세히 보도하느라 야단법석이고, 정부는 사후처리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기에 급급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인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급하게 형성된 청소년정책들은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청소년참여가 배제되어 임시방편의 이벤트 행사로 

끝나고 또 다시 더 큰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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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소년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

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포함

(Inklusion!?)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자치연구

소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포럼은 아동․청소년 친화도

시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시민사회 내에서 더 이상 주변인으로써 존재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권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특별히 발제자이신 박선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청소년정책에 대

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신 분이시며, 이번 발제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실천

방법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는 기존

의 발제에서 약간의 보완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며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에 함께 동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독일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Inklusion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책, 사회 공간 및 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논의하

고 있다. Inklusion은 단지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정책과 

사회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이 배려되고 있고, 사업과정 안에서 정책적 자문과 모니터링 

수준을 벗어나 주체적인 참여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은 청소

년들을 위한 정책들과 문제해결에 주변인으로써 존재해 왔음을 점검하고, 청소년중심

의 참여가 아닌 성인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다루어져 왔음을 반성함을 의미한다. 아

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도시정책과 사회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을 고려하되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법은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이

고 보편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Faire Chancen fuer alle)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지원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범부처간, 공공과 민간기관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목표와 신념을 명확히 한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1조 1항

에서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기책임적인 생활공동체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인격을 함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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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3항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

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좁은 의미의 아동

(14세미만), 청소년(14세이상~18세미만) 뿐만 아니라 27세 미만의 젊은이(Junger 

Mensch)와 그들의 가족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뿐

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통합을 목적으

로 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복지라는 개념보다 지원(hilfe)

란 용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접근보다 국가, 가족, 기업,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권리

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범부처, 공공, 민간, 가족이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통합과 기회제공,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정을 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정

책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돕고,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전담부처와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친화적인 정책개

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에서 청소년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연방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내에 청소년정책 전담부서를 통해서 독자성을확보하고있다. 또한 연

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은 연장정부의 청소년정책 및 제도를 자문

하는 최고기구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청(Jugendamt)1)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된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부 하의 각 주 정부와 지방단체의 청소년정책과 행정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담기관이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사업을 기획하고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인데,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각 지역 및 주의 청소년복지 및 관련 청소년사업은 해당 청소년청이 담당하고 지

원한다. 청소년청은 독일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에 있고, 업무의 기획과 시행, 예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독일은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교

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실시되는데, 체험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성, 청소년참여에 

1)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제 69조 3항)에 의해 2만명이상 인구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청내에

는 청소년업무 담당 행정사무국과 청소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가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지역사

회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심의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범위내에서 청소년지원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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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국영방송 

ZDF에서 Die Sendung logo, Redezeit, Info- Magazin „pur+등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

년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신문(Jugendpresse)과 잡지는 아동청소년

지원법 75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청소년부처의 지원받아서 제공되는데, 350명의 청소년

기자와 25000명의 지역참여자의 의해서 발행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회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사회적․정치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반영

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권

리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슈화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며, 지역

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관철시키는지를 배우게 된다. 

국가적․지역적․차원의 정책결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관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나 청소년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에 함께 참여한다. 





발 표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 발표자 : 박 주 현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 토론자 : 김 정 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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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박 주 현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른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부족, 정신 건강을 포함한 위험행동은 높은 수준 있다(린다․오

세숙, 2011: 180).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청소년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내, 외적 특성 요인이 행복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 가정환경 특성, 

관계적(친구, 교사 등)특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 특성들이 상호 연계되어 청소년 행복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자․김경혜, 2008).

청소년이 성장하는 지역사회환경은 단순한 개인 생활의 공간을 넘어 청소년 발달에 광범위

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외부환경에 취약한 탓에 지역사회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극히 개인수준 안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행복과 같은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도 지역사회 체계와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장근영 외, 2013: 28).

유니세프(2010)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을 펼치면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UNICEF, 2010). 최근까지 국제기구와 공조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해온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이란 등 수 많은 국가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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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상황에 맞게 아동․청소년친화 환경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장․단

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Barttle, 2002: UNICEF, 2005a). 이들 국가들이 전략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계획 수립부터 종결까지 모든 전 과정에 참여시켰

으며 숙련된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도 변화의 과정에 동참시켰다(UNICEF, 2011; 홍승애․이재

연, 2014: 305 재인용).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시민권리를 가르치는 기회로써 어린이 위원회

의 선거에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 시설의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UNICEF, 2012). 

이와 같이 청소년 참여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청소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다(황옥경․김영지, 2011: 4).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Boisjoly, Duncan & Hofferh, 1995; Furstenberg 

& Hughes, 1995; Garbarino & Sherman, 1980; 김선숙, 2008: 16 재인용).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학교, 학원, 공원, 의료기관, 여가시설, 상담 기관과 같은 시설,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의 배움을 자극하며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 특히 

공원, 놀이터, 스포츠센터 등 여가활동과 관련된 기관은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여 주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Levebthal․Brooks-Gunn, 2000). 이처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은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간접 체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장근영 외, 2013: 26).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부천시, 

군산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

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조례 제정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이념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장인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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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계획 수립 및 세부목표 추진을 

위해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적 

작용을 하고, 직접 교육이 진행되는 장이다(박종화, 2007: 15). 특히 청소년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족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가정의 증가 등의 교육적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고, 학교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전인적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준상, 2005).

장근영 외(2013: 3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

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행복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 환경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만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되는 행복은 정적인 것이 아닌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허승연, 2009 재인용; 권세원 외, 2012: 62).

따라서 청소년이 태어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개인의 자아실현, 역량개발, 

그리고 안전한 성장체계 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환경을 만드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볼 수 있다(김영한․임영식․김민, 2014: 159).

1) 비전과 목표

○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비전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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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살피며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목표를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빈곤, 그리고 폭력에의 노출 등 도시환경이 청소년에

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데 주목하고 많은 국가들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위협은 이미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유해환경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성, 인종,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

미래사회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권해수․김기헌, 2010).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발달의 주요 기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호기심과 탐구심의 발휘이다. 

다양한 영역의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3)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정책주체이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참여’이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장․발달하고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으며(Hart, 1997), 또한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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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높이고,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정신적․사회적 복리를 격려한다(Thomas, 

2007; 천정웅 외, 2011: 311 재인용).

청소년 참여는 지역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넓히고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 참여는 특히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 내의 다른 정책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청소년의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하며 

친환경적 생태적 요구를 반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오염과 교통을 통제하여 자연과 어우러

지는 청소년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추진 방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어른)간 파트너십 형성을 핵심가치로 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취약한 물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Bradley and Corwyn, 2002),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Chase-Lansdale and 

Gordon, 1997) 잘 알려져 있다(황옥경 외, 2011: 93 재인용).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유해환경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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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 지원

풍부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발달의 불균형 및 불공평

이 해소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교육환경, 교육자원, 교육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과 지역 주민(어른)간 파트너십 형성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친밀한 돌봄관계를 발달시키고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의 구축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1〕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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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요건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기본 요건은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중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예산확보, 

청소년 실태 보고서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형평성에 입각하여 청소년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정부의 정보나 조직 및 회의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방법의 다각화, 토론과 자문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타이밍(timing) 및 의제의 변화를 포괄한다. 

청소년의 참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 및 여러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견해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기반이 없으면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로 확대되기가 어렵다. 여성친화도

시와 가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운영은 각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황옥경․김영지, 2011: 98-102) 일부분을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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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각종 권리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맨(민원도우미) 제도 및 모니터링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

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 총괄부서(a high profile cross-cutting)를 지정하거나 

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무국 형태의 정책 및 실행 총괄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지역 정부의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유엔아동권

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를 권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그룹 혹은 연령집단에 대한 법과 정책의 편중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 영향평가는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 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이다. 각 지역의 법이 실행되고 나면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5)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분배의 내용과 양은 각 지역정부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다. 아울러 지역정부는 예산 배분이 

공평한지, 자원의 활용에 차별이나 불공평이 없는 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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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 실태 보고서

각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양상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자료로 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아동․청소년 권리위원회는 분리된 데이터 

수집을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반 측정법으로 간주해 왔다.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기준

청소년을 둘러싼 지표 관련 선행연구(유니세프, 2006; 유니세프, 2010; 유네스크  GUIC, 

2002; 한국청소년발달 지표, 2009; 한국아동청소년 지표, 2011, 201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2011; 청소년 행복, 삶의 지표, 20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연구 

Ⅱ, 2014)를 보면, 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들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지경 외, 2014: 38). 7개 세부사업추진 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3개 영역, 

경제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 참여영역(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 

관계영역(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조성 기준으로 제시

한다(오해섭, 2015).

(1)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을 운영을 통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와 금융의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금융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 또한 미흡하다. 이는 성인이 된 후 삶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학생 대부업체의 대출이 2013년 말 1,500억원이 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금강원, 2014).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이해는 성인기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금융과 

경제, 더 나아가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금융과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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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제위기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

지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접적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주체적인 참여자

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영한 외, 2014: 169).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경제관념

과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상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 청소년을 위한 

프리마켓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동 단위별 주1회 정도의 상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 ②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③ 프리마켓 운영을 위한 지역 내 가계와 협약 

및 별도의 근거리 공간 조성 ④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여 청소년 모집 ⑤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⑥ 프리마켓 참가비와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⑦ 프리마켓 운영 시 정기적인 청소년문화공연 병행 실시 유도된다.

(2)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을 통한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남정, 2010: 16). 최근 유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의제로 ‘청소년 참여’가 채택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UN(1989) 제12조 제1항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상희․이혜원․최경옥, 2009: 130).

청소년에게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미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

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사회성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 

사회관형성, 시민참여, 사회참여 실천의 시발점이 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김영한 

외, 2014: 248).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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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할 수 있다. 사업내영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②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③ 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청소년 복지․문화․안전․교육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진행함 ④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조례 등의)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문화 조성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SNS 활성화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1인 가족사회, 성장세대 

인구연령 감소사회 등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세대 간 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김영한 외, 2014: 223-226).

그리고 학업, 직장 및 가사 일 등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은 ①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②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③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회 ④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⑤ 

청소년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⑥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콘서트, 전시회, 요리실습, 춤 배우기,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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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방향

영역별 개념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성과
보고

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
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
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
한 자신감 향상, 경제관
념과 문제해결 능력, 비
즈니스 마인드 등 지역사
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함.

- 주 1회 상설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 프리마켓 공간 조성
-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여 

청소년 모집
-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  

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 정기적으로 청소년문화공연 실시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
치 및 운영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
로서의 스스로 사회문제
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
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하도록 함.

-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을 통해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안

- 해당 지역 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청소년 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의 분과별
로 활동을 진행

-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
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에 대
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통합문화 
조성

지역 내 청소년 세대와 
어르신들 간 격차의 해
소 및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와 어
르신 세대와 청소년 세
대가 서로 소통 ․공감을 
통한 통합문화를 조성함.

- 어른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회
-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
-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요리 실습, 전시회,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 마련



- 101 -

5) 추진 시 고려사항2)

(1) 조성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각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력 규모, 사용가능한 행정체계와 관련기관의 참여 수준, 그리고 

청소년 생활실태에 따라서 각 영역의 우선순위별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 

(2)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조성 계획 수립

대도시의 경우와 소규모 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행복한 지역사회의 

우선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지역별 규모에 따른 요건은 평가지표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운영 및 관련기관의 운영 점검 및 설립, 그리고 프로그램 신성 및 

내실화 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 대도시

    - 안전먹거리 장소 확대

    - 건강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 녹지공간의 확보

    - 안전한 이동

    - 유해업소의 최소화

    - 청소년 활동 공간

    - 교통안전 시설

    - 지역사회 재능 나눔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황옥경․김영지, 2011: 112-114) 일부분을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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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도시

    - 공공의료 기관 및 인력 배치

    - 녹지공간 확보

    - 안전한 이동

    -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보

    - 마을 주민 안전보호네트웍

    - 청소년 여가 및 활동 공간 확보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 농어촌

    -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 공공 도서관 확보

    - 청소년 전용시설

    -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 도서관

    -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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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최근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 청소년들과 대조적인 수치로 낮게 나타났다(김기헌 외, 2009). 이는 

핵가족화와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장근영 외, 2013). 이처럼 빈곤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ㆍ발달시키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외부환경에 취약한 탓에 지역사회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 

지극히 개인수준 안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행복과 같은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도 지역사회 체계와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

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장근영 외, 2013: 2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 목표 및 기본방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기본방향은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간 파트너십 형성을 핵심가치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

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다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한 환경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유익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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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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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김 주 희 박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들어가기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의견 표현과 참여는 청소년의 정신적․신

체적 발달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현재 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준비에도 자신감과 

목표의식이 생기게 한다. 특히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교사관계, 

또래관계의 유대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애착과 흥미를 유발하는 유익한 권리이다.

유니세프는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청소년의 참여를 

들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시민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이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시민이 연합하여 주민자치 조직 형태의 청소년친화마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공간 계획이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급격한 청소년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서 청소년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지자체의 인식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도 보장하고, 청소년기본법에도 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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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실현 방안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서비스의 계획과 설계에 의미 있는 당사자이며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 내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 또래 그룹 내에서의 결정 

사항에 의견의 제시, 공동체 내에서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 지역의사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기회, 공동체 활동에 참가 등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요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기본관점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

회의 삶의 터전을 균형적,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는 청소년의 안전한 삶의 공간 제공과 

자유로운 역량 개발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단위의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표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실태 및 사례 등을 탐색해 보고 중앙 및 지역사회,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의 변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개념 망으로 등장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실제 사회적 

실천 혹은 운동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가져오

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미래의 학교 형태에 대한 혁신적 비전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OECD, 2003). 

Perkin & Borden(2006)은 학교들은 정형화된 구조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지역사

회는 사회화와 배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예민한 삶의 기술과 권한을 증진되도록 작용한다고 하며,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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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성인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성장환경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욕구 또한 다양하

다. 청소년 육성은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즉 학교와의 

연계, 학부모와의 협력, 행정기관 및 입법, 사법 기관과의 공조 등을 필요로 한다. 단일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계획된 지역사회 청소년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

다(김정주 외, 2004). 

이러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연계망 형성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

어 왔다. 특히 김정주 외(2004)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육성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시

설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시민단체 등의 영역과 연계한 지방청소년육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은 CYS-net,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와 청소년 

고유의 여가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건전 놀거리 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는 문화존 사업의 목적으로도 잘 들어나고 있다.

1) 지역사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역사회 교육복지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관심들이 

있어 왔다.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네트워크 구축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요 주제로 정책방향 및 과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네트워크의 형성과정 등을 삼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김경애, 2009) 

네트워크형 교육지원체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엮어져서 통합적인 체제를 갖추어 

복합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될 

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는 복합적인 욕구를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09, 김경애)  교육복지 지원체계로서 네트워크가 갖는 강점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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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의 현장 사례로 

서울 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하 교복투 사업)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교복투 사업은 심화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및 새로운 취약계층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체 등을 문제시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복지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접근방법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채택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노원지역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사업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거의 없는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

과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점차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움직여 가는 연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노원구는 교복투 사업예산을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외부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역으로 흡입하면서 네트워크 역할을 키워왔다. 리더와 테스터(taster)도 필수적

으로 요청된다. 지역 내에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이 사업의 비전을 믿고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어른,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먼저 실천해가면서 다른 기관과 사람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을 구심점으로 혹은 정신적 

지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역할을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갖 형태의 공유의 장, 즉 끊임없는 만남의 기회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만남의 

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뿐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사실은 네트워크 성장 과정에서 접촉은 점점 비공식적 양상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사례를 볼 때, 공식적인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천가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네트워킹은 전화, 메신저, 각 종 만남에서의 대화 등 비공식적 과정 

속에서 가능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각 

조직들이 가진 기능들이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권력을 가진 지역 교육청, 전문성과 

대상학생의 서식처로서의 학교, 자발성과 의욕을 가진 민간기관이 각각 사업을 움직이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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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여기에 지역살림을 관할하는 지자체까지 결합되면 이 사업은 

더욱 탄탄한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활동에서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활성

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체제를 구축할 때 추구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없지만 이러한 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지도자의 역할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도자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를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

야 할 ‘공동체’와 ‘삶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주희, 2013).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네트워크 구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코디기관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추진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였던 노원지역의 경우 교육복지와 

관련된 지역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파악되어 있었던 지역자원

을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으로 전환하여 연결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출처 : 이기봉․김현철 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시업사업 매뉴얼

[그림 1]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노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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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수원지역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수원지

역에서는 청소년기관, 평생학습기관, 복지관, 도서관, 관공서, 시민단체 등 수원시내 아동․청소

년 활동 관련 시설・단체・기관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취합하는 등 지역자원을 발굴해 

DB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수원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창의적 

체험활동 네트워크 참여 신청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자원 목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료집을 개발하였다. 

출처 : 이기봉․김현철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시업사업 매뉴얼

[그림 2]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수원지역)

코디기관(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은 지역사회기관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원으로 

발굴된 지역사회자원을 ‘청소년 체험활동지원 지역사회협의회’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지자체에 창의체험지원 해당부서와 코디기관이 

연계되어,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시설자원 등의 통계를 명확하게 갖추고, 각 자원의 연계와 협력시스템

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 있는 대학, 기업, 종교시설,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을 총 망라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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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네트워크

청소년 행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위험가능성을 방지하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의 전체를 의미한다(김주

일, 2004). 따라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 즉 가정 및 또래환경, 문화, 

보건, 노동, 교육, 대중매체 등 사적․공적 영역의 모든 분야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된다. 즉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개개의 이익을 초원하여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의 공유 하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접근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가치의 공유,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사회적 교환 및 파트너십을 

통한 공유가 경쟁보다 중요시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규범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규범은 사회공동

체에 필요한 자원, 서비스, 또는 시설의 협동적 생산을 초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유재원, 2000). 이는 실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역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종혁, 2007).

다양한 전략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이용표(2005)가 제시한 ‘자원초월전략’이다. 이는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정부가 관심을 갖는 화폐적 자원보다는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자원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즉 주민 참여 등의 인적자원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가는 방식이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와 같은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무엇보

다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지킴이활동이나 청소년보호캠페인 등과 같이 소지역단위의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부녀회, 주민자치회, 청년회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주민 참여의 적극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과 그들의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내 모든 주체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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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파트너십에 토대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트너십에 기초한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 구축은 행정의 차원에

서는 과거의 통제나 관리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식․비공식

적 지역사회 섹터를 상호협력관계로 지원 육성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 자원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3. 중앙 및 지역사회․민-관 협력 네트워크 유형

도시 안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다운 인간관계와 소속감이 

있는 지역사회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이루어내고 유지하고자 하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지역마다 정체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가꾸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공통적 관심사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이제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주체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형분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대욱․박승

규․최인수(2012)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크게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누고 

먼저, 정부주도형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민간주도

형에서는 자립형, 파트너십, 거버넌스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할 경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 지역공동체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완주군 공동체 기반사업

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의 성공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수준 뿐만 아니라 기초수준에서도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지역공

동체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하고 있다(주상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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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 경제적 분권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네트워크화와 같은 

변화와 함께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Blank, et, al, 2003: 고재경 

외, 2012). 우선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서비스 제공의 한계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계약이나 

위탁을 통한 서비스 전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 전달의 

분권화와 공동체 참여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세 번째,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비영리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민간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반․케니스(Provan & Kenis, 2007)는 네트워크 유형을 참여자지배형 네트워크

(Participant-Governed/Self- Governed Networks). 주도조직 지배형 네트워크(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네트워크 행정조직형(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이하 NA) 등 3가지로 

분류한다.

○ Network members that are collectively involved in network governance

             → stronger relationship, ⇢ Weader relationship  / source : Provan and Kenis(2005)

출처: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그림 3] 네트워크 유형

우선 참여자지배형 네트워크는 가장 간단하고 흔한 형태이며, 별도의 독특한 거버넌스 

조직체가 없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이다. 이 네트워크 유형은 분권화 

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맺는다. 



- 118 -

두 번째 주도조직 지배형 네트워크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강력하고 큰 주도(lead) 

조직과 여러 약자(several weaker)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조직이 주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과 정통성을 갖으며, 그 조직은 주요한 자원과 구성원들의 흐름에서 중앙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주도 조직은 주요한 네트워크 수준에서 

활동한 주요한 결정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불균형적인 힘을 가지며 

높게 집권화 되고 흑막에 좌우된다. 주도 조직은 구성원 조직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행정 및 그 비용을 감당한다. 

끝으로 NAO 모델은 별도의 행정조직체가 네트워크와 그것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다. 주도조직 모형과 같이 NAO 모형도 집권화 되며, NAO는 네트워크 브로커로

써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NAO는 정부 조직체 혹은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다. NAO는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줄이고 독특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수준의 

문제와 이슈를 처리하며, 네트워크 정통성을 고양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정부운영 

NAO는 지역경제개발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며, 네트워크 목표달

성의 보장과 보조금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다(Provan 

& Kenis, 2007 :234~236).

이렇듯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천적으로는 

사례의 구체적인 현황 속에서 드러난 성공요인 제시와 실천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간접적으로는 정책의 측면에서 현장의 필요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사례

1)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서울시 성북구)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집권하면서,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면서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세우고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육성 실태조사 및 역량 구축, 마을공동체 공모 및 지원사업 등 각종 행․재정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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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시는 이 사업의 역량 있는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으로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육성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 중 중간지원

조직을 두고 있는 곳은 금천구와 성북구만이 있으며 성북구는 2011년 (사) 나눔과 미래에 

위탁운영을 맡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성북구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있어서 정부지원이면서 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

크를 구성하고 있다. 구청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지원을 맡고, 구청에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한

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동주민센터에 각종 자료제공 및 주민리더 육성 사업, 성북구와 

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그림 4]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성북구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활동과 참여 및 정보공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통해 더 높은 밀도와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지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도에서 성북구는 6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24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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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현수법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 지역자원 조사 과정에서 풀뿌리단체(교육, 복지, 문화, 예술, 시민운동 등)

와 사회적경제조직, 대학교, 전문가 등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주체를 발굴한 

뒤, 개별 연락을 통해 기본적인 활동 정보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 연락망을 통해 성북구 내 다양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하고, 활동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네트워크 주체별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결과 공유를 통한 상호간의 

활동 이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목표로 구성원의 

범위, 운영횟수 및 주기, 주요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성북가 전체 차원과 마을 단위 등 공간적 범위에 따른 네트워크에 대해 

별도 계획 수립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 주도형인 동대문구는 3개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고광

용, 2014). 그러므로 향후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정부 주도형 

보다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마을공

동체 네트워크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성북구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②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③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④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⑤ 마을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1>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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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현수법

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행정(주무부서,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함께하는 성북마당,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신청 등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관 또는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체 네트워크는 분기별 모임을 통해 사안 공유 및 검토

마을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동주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보건소, 

작은 도서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조조합 등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

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하여 주민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출처: 서종균 외(2013). 성북구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성북구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된 마을만들기 지원팀을 

마을만들기 담당관으로 전담부서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였고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행정협의체로 전환하여 분과별 사업 발굴 지원 및 협력을 도왔다. 

출처: 서종균 외(2013). 성북구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그림 5]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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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체계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조사기획 기능 강화 

및 마을만들기 연구회, 대학교,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을 효율화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단체, 뿔뿌리단체, 주민모임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로 

장기적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통합한 마을재생센터로 전환하

고자 하였다. 

2) 시민공동체운동, 협력의 거버넌스(수원시)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를 주민 스스로 문화・건축・환경이 모두 어우러지는 마을을 새롭

게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가꾸어나가는 ‘시민공동체 운동’으로 정의하고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천・새로운 미래 창조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개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사업과 활동을 2011년 전개하기 시작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의 참여공동체는 크게 3개의 주체가 중심이 된다. 첫째는 자발적 사업 

참여로 마을만들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역의 ‘마을주민’이고, 다음은 행정 및 민간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지원을 기획・진행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지막은 공모사업 현장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르네상스센터’이다. 

각각의 참여주체들은 자신의 조직을 지원하는 서포터(supporter)가 있어 보다 안정적인 활동구

조를 갖추어가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단체 단위의 ‘마을르네상스 파트너’와 개인 

단위의 ‘마을르네상스 서포터’를 통해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해 부족한 현장지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추진단’은 ‘행정협의체’와 ‘공무원 서포터즈’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부서 

간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포함한 마을르네상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자문하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매스미디어 등 지역사회에 소속한 다양한 조직이 

마을르네상스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활성화 단계에서 주민들은 소모임이나 조직을 구축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민조직

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미 조직력이나 추진력을 가진 동 소속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조직의 리더나 실무자는 기존 조직의 리더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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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조직이 형성되는 경우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리더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조직은 경험치가 축적된 리더와 실무자를 양성했고, 동(洞), 구(區)・시

(市)의 지방자치행정 및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세미나 등 교류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를 허브로 주민조직 리더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포터 지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마을만들기 인력지원을 위한 주민과 지역대학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준주민자치 단계에서 주민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주체성을 갖추면

서 직접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 및 시민단체, 전문가를 활용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등 공동체의 활동 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활용해 공동체를 지속적으

로 운영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의 정책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르네상스는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마을공동

체의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교육 및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표 2> 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출처: 신중진․․․정지혜(2010).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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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주도 방식 네트워크(인천시)

인천시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마을만들기 

조직의 활동 유형, 특성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과정 차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 지원 방향과 방식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생적인 마을만들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전면철거 중심의 도시정비 한계로 인해 새로운 정비수단으로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공이 마을만들기를 정책시키고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추진체계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전략과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참여주체는 크게 민간, 공공,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중간성격을 가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은 인천시와 각 군구가 역할을 구분하여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인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부분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인천지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한 공동체를 살펴보면, 지원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자치센

터, 시민단체, 복지관, 생협 등을 기초로 하는 민간 주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 부문에서의 마을 만들기 움직임은 타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마을기

업활동, 협동조합조직 등의 마을공동체 흐름과 맞물려 그의 추진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이러한 

민간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 마을만들기 활동조직은 대부분이 아직 성장 초기단계에 해당하며, 지속성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푸른샘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한 주민활동이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를 설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마을기업 ‘사람사이’를 설립하는 등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특히, 느루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서관의 공간디자인을 비롯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모든 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기금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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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제공되었다. 이후 도서관 설립에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인 북카폐 

‘사람사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만든 마을 기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순환

을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 특성과 시사점을 종합하면 <표3>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천마을만들기 추진조직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설정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사회,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는데,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공공차원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3> 마을만들기 사례의 활동 특성 종합

구 분 특  성 시 사 점

추진체계

○ 공공 제고의 공간과 주민 자체적 
역량 강화 및 활성화

  - 민간과 공공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복지관, 

생협 등 활용

○ 단기적 차원 : 조례 제정, 예산확보, 전담 
조직 구성

○ 장기적 차원 : 기초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군․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심)

○ 민간주도+공공지원 형태의 공공개입 
최소화

활동목적
○ 특정 활동 중심에서 공익적 성격으로 

활동 다변화
○ 주민 교류 확대가 마을문제 인식을 기반

으로 하는 논의의 매개체로 확대

공동체성
장방향

○ 공공의 관심사에서 마을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영역 확대

○ 공공의 지원 확대로 건전한 기능 활성화 
유도

  - 마을기업 운영 노하우 및 사례 탐방,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구성원 
역할

○ 특정 리더 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속성 확보 한계

○ 주민 자체적 능력 제고 방안 및 적정 
인력제공 확보 지원

출처 : 이왕기 외(201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 126 -

4) 강점관점 지역복지 네트워크(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우리아리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던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토대로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

았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6년간 전국 11개 지역센터에서 연간 약 1,000여명에 이르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김경희 외, 2013).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 경험을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과정

과 비교해 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준비단계이다.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도 고려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방식을 탐색하면서 조직내부에서 관점과 방법을 공유하고 외부에 이를 

알리는 과정이었다(김영종외, 2008). 강점관점에서는 외부의 기관들에게 네트워크 계획을 

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을 모았다. 지역 기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가 경험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적으로 

공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구성단계이다.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목적에 맞는 자원을 조사하여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성과 의제 창출의 준비정도를 파악한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기존 자원들을 접촉하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도메인(domain)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Hardcastle et al, 1997:286). 강점관점 사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샅샅이 찾고 

함께할 내용을 탐색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지역 아동’을 위해 함께 할 자원들의 의지와 그 동안의 사적인 협력 경험들을 끌어내어 

네트워크를 통해 공적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비전을 ‘자원이 아니었던 자원

들’과 공유하는 방법론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네트워크 실행단계이다. 기존 네트워크 실행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영역에 합의하고 

누가 어떠한 욕구, 기술, 자원 등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합의한다.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호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환의 대칭성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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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조직내외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김영종 외, 2008, 43-49) 

강점관점 사례관리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원 

간 ‘영역에 대한 합의’과정이 사례관리의 주체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네트워크의 

적합한 크기와 유형 또한 이용자가 연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 나갔다. 또한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외부 자원들이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를 

중심으로 교환의 대칭성과 공평성을 다루었다면 강점관점 네트워크에서는 ‘이용자도 자원으로

서 주고받는 쌍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 간 

대칭성의 시각을 확장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도 자원의 교환 주체로 적극적으로 등장시키면

서 지역사회 자원의 확장된 균형과 대칭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 유지단계이다. 기존 네트워크 실천과정에서는 네트워크 결과를 공유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상호부조로 발전하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상호의존성과 참여조직의 변화에 대해 네트워크를 통제하거나 새로운 중심성으로 변화를 

꾀한다(Hardcastle et al, 1997). 강점관점 사례관리 네트워크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용자가 네트워크 일부로서 직접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러운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역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내면서 자생적인 이웃망으로 넓혀져 감에 따라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유지보다는 지역 자원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공유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키우고자 하였다. 강점관점 네트워크에서는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에서 사용하는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 형식을 통제하는 방법보다

는 내용적으로 자원들이 연계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강점 관점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 관점은 기관 간 거시적 연계체계의 구성, 

사례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용자를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전환하고 ‘지역자원이 동반자’로 성장시켜, 

지역주민, 이용자와 가족,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실천과정임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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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성 및 안전망 컨소시엄 네트워크(강서구 강서푸른이학교)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 ‘강서푸른이학교’ 모델은 강서구가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여러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였는데, 이중 아동․청소년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도록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회의가 

형식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아동․청소년 분과가 출범하였지만, 기존의 교육복지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경험들이 민간기관들 간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이는 그 동안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자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여 갈 여력이 없었을 뿐 잠재된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주효하였다.

출처 : 김정율․권일남(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연구

[그림 6]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순환고리

그 동안 경험하였던 네트워크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한 관의 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잠시 

협력하고, 연계하는 정도의 산발적인 네트워킹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예산을 

수반한 정책적 네트워크 사업이 기관들에게는 강제성과 통제력으로 작용하여, 역으로 민간기

관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피로감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

년분과의 경우 회의 구조이며 비예산 사업이지만, 지방정부의 복지계획 수립 즉,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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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했

다. 따라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경우 정부예산을 통한 강제성 보다는 충분한 

필요성과 충분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서푸른이학교가 여타 청소년사업과 다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운영주체가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거나 몇몇 기관의 연계사업형태의 단순한 기관 네트워크 

사업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컨소시엄의 구축’과 이를 통한 하위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공고히 함으로써 ‘강서푸른이학교’가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음이다. 

이는 사업의 자원을 공동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신뢰가 공고하다는 의미를 내포하

는 것으로 실제 ‘강서푸른이학교’사업의 자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유치함과 

동시에 각 개별기관이 개별사업에 있어서 대응 예산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각 기관들이 톨게이트 모금에 

참여하고 주민조직화를 통한 공동의 뿔뿌리모금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는 모습에서 발견

하게 된다. 

이러한 컨소시엄 구조는 향후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서로 기능이 다르고 기관의 비전이 다른 기관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축함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명제 아래서 상호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며 기관 자체로도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강서푸른이학교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

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모델이 결국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강서푸른이학교’사업은 타 

지역사회에 청소년 육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타 지역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민간 기관들이 

자발적인 연계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기적 협조가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견고한 컨소시엄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강서푸른 이학교의 모델은 민간 네트워크가 

주도하며 민․관의 원활한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지역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조직화를 추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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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단체 지역운동 네트워크(광주시 YMCA)

이 시대의 화두인 마을만들기 운동은 이제 각 주체인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이론적 역할이 아닌 실천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은 마을만들기 참여와 역할에 있어 

한 발짝 다가와야 한다. 행정은 효과적 지원을 할(즉, 지방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 조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전문가는 비전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내도록 현장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NGO는 지속적인 중개활동자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하는 등 마을만들기 활력소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들 네 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한 역할이 파트너십으로 이행 되었을 

때 마을만들기 운동은 성공된다고 본다. 

광주YMCA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와 주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동네만들기운

동 7년의 활동경험과 좋은동네 시민대학의 운영의 실천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운동의 지침서가 

될 ‘주민의 손으로 좋은동네를 만들자’라는 책을 2006년 출판하였다. 또한 동 단위의 주민조직

과 네트워크를 강화와 지역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광주YMCA가 간사단체가 되어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6년 11월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를 창립하였다. 

좋은동네만들기 학습결과 주민자치의 좋은 방법으로 좋은동네만들기는 제도의 완비와 

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되는 일은 지역공동체 좋은동네만들기에 여럿이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 이런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좋은동네시민대학을 설립했다. 

좋은동네시민대학의 구성체는 상호작용의 파트너십이다. 핵심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둘레가 되어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역할분담의 파트너

십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은 참여와 역할로 주민자치의 주인공이 되고, 행정은 관련법

에 따라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 전문가는 전문성을 성실하게 발휘하여 학습을 

이끌고, 시민단체인 광주YMCA는 시민대학운영 실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시민대학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세우기에 

이바지한 실천력과 지도력을 함께 갖춘 인재,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일을 한다. 이처럼 좋은동네시민대학 

구성체는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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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관 수평적 거버넌스 네트워크(군산시)

전북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2월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지난 5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및 학교 교직원, 관련학과 교수, 어린이 관련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필요한 추진방향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사업은 ① 생존 분야(돌봄․보육․건강․친환경급식 제공 등) ② 보호 분야(안전한 

환경조성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③ 발달 분야(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창의력계발․

특화활동 등) ④ 아동활동 지원 분야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였다(뉴시스기사).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군산시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도시와 그들의 삶의 공간을 청소년들의 긍정적 공간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지역아동

센터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아름다운 가게, 군산참여자

치시민연대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과의 관계에서 민간입장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펼쳐 나갈 것이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8) 농촌형 아동친화(완주군) 및 참여네트워크 정책모델(광주광역시)

완주군은 2014년 12월 전국 첫 농촌형 아동친화 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아동친화 전담부서(교육지원과 아동친화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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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3월 에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4>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안)

구 분 역할 연계기관

행정협조 -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완주군청 교육지원과

연구모임
- 프로그램 및 행복지수 향상 프로그램 계획
- 활동 장소 협의
-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의 

실무운영자, 전문강사,
지연연계 기관 담당자,

참여 청소년 대표

업무협조
- 안전 관리,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봉사활동 

터전 연계 등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프로그램
협조

- 활동 장소 제공 및 참가자 모집
완주관내 경로당, 복지기관,

완주마을 여행 사업단, 
군부대, 장애인복지시설, 

출처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원신청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또한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친화도시 환경과 

정책조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모델개발과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파터너십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

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친화마을 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및 운영과 청소년중

심의 참여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추진 인프라와 

사업운영기관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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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1) 총괄적 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행정지원 측면에

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과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사업의 

상호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 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정책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체계, 조성 매뉴얼 등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분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관부처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은 사업의 초반기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전달체계 구축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담당할 주무부서의 명확성과 타부서와의 상호 협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다르며 여성가족국의 한 분야로 속해 있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 관련부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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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달라져서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의 정책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운영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를 운영하여 각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담당하고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갈 주무부서나 

사무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추진체

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담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공모,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정책은 주민과의 직접적 소통 

강화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군구 차원에서 조례제정, 예산확보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지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각 군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이관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지원이 마을만들기의 자생적 움직임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으나, 지나친 행정 위주의 지원이나 공공주도로의 강제성을 

띄게 된다면 자칫 기존 네트워크 추진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발적 

처리를 지원하는 선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어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혹은 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할 수 있으며 역할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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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주도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 지원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 지원은 기존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적 간섭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자칫 

기존의 민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등 공공에서 

제공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민간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조직 활성화에는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최소한의 행․재정

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다수가 공공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 지원 방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이 특정 활동 중심에서 공익적 성격으로 다변화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마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기업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 자체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기능 보완과 함께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

로 추진되어야 한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청소년과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만 맞게 초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민주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혹은 주민조직 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에는 관심 있는 몇몇 소수의 주민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차성란(2010) 연구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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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지역별 특성화 및 차별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구별하여 

차별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 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마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친화도시 추진 내용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고 추진방식도 다양하였다. 이것이 

청소년친화마을 조성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의 요구와 생활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가용한 자원의 범위를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청소년의 발달과 여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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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자 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중심의 친밀도와 네트워크 경험이 중요하다.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는 실무자들의 자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초 사업을 구안했던 노원구의 아동․청소년분과의 구성원은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자발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실무자들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강서푸른이학교 사업도 살펴보면 아주 새로운 사업을 구안한 것 보다는 이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관들의 기존사업과 많이 비슷하다. 다만 그 동안 필요하고 잘 할 

수 있음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지도자들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하고 있었다하여도 자원의 부족으로 강서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던 사업 또는 그 대상의 폭이 좁던 사업들이 확대된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형태로 조정되는 지도자의 네트워크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도자는 각 인적․물적․시설자원 등의 발굴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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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김 정 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최근에 군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변화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한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입시지옥, 청소년폭력, 

왕따, 자살 등 청소년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보다는 주관적인 행복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폭력, 비행, 왕따 같은 시급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선 반면에, 청소년들의 행복, 건강, 즐거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했었다. 청소년들은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고 견디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학교 성적이고 대학입시라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오늘의 행복을 잠시 미루면, 은행에 저축한 것처럼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시대인가요?   

따라서 군산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미래의 행복이 아닌 오늘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기대 된다. 청소년의 오늘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의 변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1) 한국방정환재단(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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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열망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제발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방안’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가 어떻게 협력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두 분의 주제발표가 선행연구와 실천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

회 조성사업 추진 시에 반영할 중요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수행 시에 참조할 매우 

유용한 지침이다.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청소년정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복하다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웃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이다. 그리고 즐거움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즐거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즐거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이 주는 즐거움 등이 있다고 

한다.2) 이것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할 점이다. 

앞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여러 사업들이 기획되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업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스스로가 마음이 즐겁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일 때 비로소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은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청소년이 중심에서 빠져있고 

2)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2011), 행복교과서, 서울: 월드김영사․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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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도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기초체력이다.”라고 

한다.3) 즉, 행복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군산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공부 이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나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가 마음이 즐겁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모와 사회 전반에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에 청소년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알리고, 참여하기 쉽게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에 대하여 격려하고 보상하는 등 청소년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들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청소년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해서, 개인의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여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행복하게 느끼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느끼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3)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2011), 행복교과서, 서울: 월드김영사․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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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와 권리를 신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사업들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

들이 획기적인 공공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고, 또한 예산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예산에 의존한 사업들이 형식적이며 성과위주로 관리되면서 사업의 존폐에 따라 

과거의 노력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철학이나 원칙들이 사업실행 단계에서 모두 사라지고 그저 

비슷비슷한 행사만 남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도전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미래를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면 한다.

특히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정과 부모, 

그리고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이다. 청소년 자신과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발 표 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 발표자 :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배 정 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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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서열화에 있다. 

각각의 개인에게 고유한 주관적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기 보다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행복, 즉 물질 만족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과 비교함으로써 행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홍병선, 2012 :9). 서열화와 경쟁구

도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행복’은 보장 될 수 있는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질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원한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안정감과 주변의 인정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며,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방안’은 행복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공동으로 보장 될 때 가능하다.  

장근영 외(2013:32)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대입하여 정의해 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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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문화, 가치, 제도 등 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특성과 만나 청소년의 행복으로 창출 된다.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출처: 장근영 외(2013:31), 재구성함 

[그림 1] 청소년의 행복과 개인특성 및 환경과의 관계

[그림 1]에서 청소년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연결 시켜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결과물로 창출하는 것을 ‘관리’의 차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관리의 운영에 있어 주체는 정책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를 재정하는 

인적자원에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창출, 구성, 배치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방안도 함께 제고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관리하며 청소년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화합에 근거한 권리를 

실천하는 방식을 도모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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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과 외모, 건강과 

같은 외적인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과 둘째,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정도, 결손가정의 여부, 종교, 가정의 화목, 부모-자녀 관계, 부모양육태도, 가족지

지 등을 반영하는 가정적 변인과 셋째, 청소년기 거의 모든 생활의 중심인 학교변인과 

넷째, 지역에 대한 만족감, 다양한 여가생활, 사회․문화․정치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

회 변인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장근석 외, 2013: 19-25). 

청소년은 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용과 회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청소년 개인적 특성에서 보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정도, 자아효능감, 우울감등

을 판명할 수 있다. 다음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안정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삶의 중심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응보적정의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아니다. 청소년 개인과 가정,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응보적 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공동체의 각 요소가 회복되고 

청소년이 그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가 한국에 소개될 때 당시 배임호(1995)는 범죄문제 해결과 교정의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회복적 정의는 교정연구 분야와 학교폭력과 

갈등조정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순례, 2007; 이호중, 

2007; 배임호․김응수․하태선, 2011; 서정기, 2011; 장규원․윤현석, 2011; 박숙영, 2012;  

류혜옥․박옥식․김세광, 2014).   

장규원(2014)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범죄사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보고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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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실천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1) 회복적정의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를 단지 법의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지역사회 또는 그 자신에게 입힌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한다. 즉 범죄는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로 인해 야기된 상처를 치유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사회 모두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이종원, 2011: 889). 회복적 정의의 최대 

관심은 관계성에 있다. “관계”와 회복적 정의는 연결 되어 있다. 즉,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관계의 

구조를 보면, 회복적 정의 조정자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가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만일 학교폭력이

라는 사건이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 만으로 불안감을 호소할 것이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정의의 회복적 실천은 단순한 관계의 구조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관계 구조라는 맥락은 회복적 정의의 실천 원리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북미의 원주민 등의 토착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발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회복적 정의 혹은 회복적 사법은 각국의 사법 환경과 문화적 토대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천모델들이 개발되고 발전해 왔다(서정기, 2011: 22-24).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그 초점을 회복에 둔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본다. 정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화해를 촉진시키는 해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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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는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손해의 회복, 화해,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의 촉진 등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비록 불완전하거나 상징적이더라

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이종원, 2011: 890-891).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처벌적․응보적 형사사법체계가 지닌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 필요에 대한 배려부족 등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를 강조한다(김은경, 2006:1170). 

그러나 실제적 피해 당사자는 사법과정에서 배제되고 피해자의 요구와 회복은 부차적이 

된다. 피해자는 사법절차에서 증언자로서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이며, 사법과정에서 

소외된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규범의 위반이라는 추상적 이해에 머물게 된다. 나아가 응보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에 사법절차에서 양자의 관계적 화해가 추구되는 

것도 아니다(Zehr, 1990/2011: 19 재인용). 이런 식의 응보는 피해자가 가진 분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폭력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된다(이종원, 2011: 887).

이러한 처벌 중심의 사안처리로 인해 가해자는 잘못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응보적 

처벌로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용서와 화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이를 위한 가해자의 구체적인 책임수행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서정기, 2011: 

3). 오히려 바람직한 응보의 정신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슬픔과 상실감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며,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를 

교화하고, 상처를 겪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회복적 정의이다(이종원, 2011: 888).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악을 치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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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김은경․이호중, 2006: 173)”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그 초점을 회복에 둔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본다. 정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화해를 촉진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는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손해의 회복, 화해,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의 촉진 등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비록 불완전하거나 상징적이더라

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응보적 정의는 적대적으로 가해자를 비난하고, 응보라는 

목적과 절차로 정의에 접근하는 반면,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상호간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관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회복적 정의관은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반면,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이종원, 2011: 890-891).

  

2)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가 갈등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일상의 교육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지도’를 통해 가능하다. 회복적 생활지도 혹은 교육이란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차단하려는 기존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더해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살도록 가르치는 방식이다

(Amstutz and Mullet, 2005/2011, 28).”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지도를 의미’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잘못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잘못”이란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고 공동체 구성원이 피해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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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삶의 정황과 맥락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의 회복을 추구하고,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로 영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과정에 참여하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박숙영, 2012).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교사는 지배자 모델이 아닌 파트너 모델로 답을 주며 가르치기보다

는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시키는 자의 역할, 갈등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사 권한 

강화의 의미는 학생을 징계하는 강제력 강화가 아닌, 공감과 평화의 소통능력 강화로써 

이해한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생의 영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생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배움의 방식은 비폭력적 방식이며, 비폭력은 상대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적대자 안에 있는 선함의 가능성을 끌어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방식으로 자발적 동기를 이끌며, 

관계적 배움의 방식이다. 즉, 힘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힘을 주는 방식이다(박숙영, 2012).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갈등에 대해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갈등을 환영하고 드러내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갈등은 잠재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은 대립과 분열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규범을 익히고 책임을 배우며 서로가 협력하여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갈등 자체는 파괴적이

거나 부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손실 및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발전을 이루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 : 로레인 스텃츠만 암스텃츠와 쥬디 물렛 

(Lorraine Stutzman Amstutz & Judy H. Mullet, 2005/2011: 50-54)

   ①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②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할 것 

   ③ 단순히 규범을 어긴 부분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④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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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할 것

   ⑥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 줄 것

   ⑦ 책임감 키우기 등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동의와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지도하는 교사와 학교의 응보적 

시스템과의 충돌로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의 이해와 합의,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 학교 공동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교에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

육을 교육과정으로 학기 초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공동체가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 공간 확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화적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 교사는 평화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존중과 배려의 방식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세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소통과 공감 능력, 평화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사도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배우고 자랐고, 교사가 처한 

교직문화도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이다. 교사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직문화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받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응보적 신념과 습관과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

게 여겨 온 제일 힘들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센터 운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또 여기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

까지는 아무래도 잘 훈련된 외부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는 것이 좋다. 교육청 차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정한 재정을 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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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여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회복적인 대응은 결국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이나 교사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결국 

교사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충분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라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회복적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연계 사례 

 

(1) 캐나다 엘마이라 사건 

‘회복적 정의’가 구체적인 회복적 정의 실천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것은 1974년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마이라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키치너(Kitchener)의 작은 마을 엘마

이라(Elmira)에서 십대 소년 두 명의 고등학생은 스물두 곳의 집을 돌며 창문을 

깨고 자동차 타이어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기물파손

과 난동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보호 관찰관이었

던 메노나이트(Mennonite)교회 교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 데이브 월

스(Dave Worth)는 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들이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치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법적 근거도 없었고 전례가 없는 이들의 제안은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가

해 소년들은 보호 관찰관과 함께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할 것을 선고받았

다. 이들은 직접 피해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자신들이 누군지 밝히고 사과하

고 피해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긴 한 

집을 제외한 스물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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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였다. 그들은 봉사 활동과 현금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몇몇 가정은 이들의 직접적인 사과만으로 용서하고 

합의를 해 주었다.1)

이 사건 이후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막연한 공포로 

두려웠지만 가해 소년들의 직접적인 방문과 사과는 마을에 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가해 소년들

은 계속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재판이었다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소년들은 범죄자로 마을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지만 이 작은 사법 실험은 

당사자의 직접적 갈등해결, 피해의 회복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캐나다 작은 마을의 사법실험은 캐나다 사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 실무와 모델들이 개발되고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의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약 5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사건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소년사건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았다(서정기, 2011). 

  

(2) 경기도 남양주 사례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도움으로 2011년

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 센터’를 신설하여 관내의 학교들과 

학부모에게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초중고 학교를 

‘회복적 통합시스템 학교’로 지정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3개의 학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진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

적 대화모임을 열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2). 

그 중에서 남양주 와부초등학교는 2014년 4월 1일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남양주 청소년 

문화센터와 MOU를 통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학교 프로그

램의 일환이지만 예비 혁신학교 지정 후 해마다 와부초등학교 5~6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 2 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은 주1회 

1)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정의 워크샵 자료집(2013)
2) 자료제공: 한국평화교육훈련원 (www.ko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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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을 마치면 2차 친친톡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으로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루어진다.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은 친구들과의 배려와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그룹활동으로 

구성되며 ‘내가 ~~라면’, ‘너는 배려왕’ 등의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1차에 이어 진행되는 2차 친친톡 프로그램은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 치유하는, ‘회복적 

생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1회 2시간씩, 총 3회 진행되고 있다.3)

이와 더불어 남양주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기본, 심화교육으로 나눠 총 36시간의 

교육이 2014년 9월부터 12월5일 진행되었다. 교육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의 

이해, 갈등전환의 이해, 갈등분석기술, 회복적 의사소통, 회복적 질문 만들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회복적대화 진행자 양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접근하

는 매우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됐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참석자들의 피드백도 전해졌다. 이들은 향후 3년간 학교폭력 없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서약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센터

의 친친톡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4)

본 사례는 회복적 생활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국내의 

실제적인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회복적 정의 워크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한 지역의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한 민주시민 프로그램이 선정 되어 실시되고 

있다. 아래 <표 1>은 회복적서클을 활용한 민주시민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이다. 

  

3) http://www.gurinet.org/sub_read.html?uid=17220&section=section3  구리,남양주넷(2014,5,23)
4) http://kgmaeil.net/detail.php?number=57309&thread=22r12 경기매일 (2014,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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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복적서클을 활용한 민주시민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민주적 회의 절차와 서클 토론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민주적 회의 모델 제안

  -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시간 배정

  - 다수결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 : 목적부합성과 실현가능성

  - 소수의견의 존중 

  - 회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 현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

  - 결정된 내용에 대한 존중

  - 퍼실리테이션과 회복적 서클의 결합 형태

◦ 공감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는 토론 모델 제안

  - 토론은 전문가들이 찬반을 가르는 경쟁이 아닌 대중 의견 수렴이 목표

  - 말하기보다 듣기(경청)의 중요성

  - 토론의 질을 높이는 존중의 태도

지원형태 ■ 강의 □ 봉사 □ 공연 □ 체험
■기타

실전 워크숍 

지원대상
□ 초

(저학년)

■ 초

(고학년)
■ 중 ■ 고 ■ 학부모 ■ 교사 □ 기타

비 용 실비(방과후 강사비 수준)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년중

신청방법 회보적정의 연구모임 담당자에게 신청( 김00 010-****-**** )

운영시간 회의 모델 2시간, 토론모델 3시간(일과시간 내)

출처 :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체험프로그램(2015) 

 

○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적

회의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목소리 큰 사람끼리 얘기하고 결론짓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는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가장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대립 없이 민주적 회의와 토론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이 민주주의의 발현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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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

  - 회의와 토론의 의의 설명. 규칙 설명(약 40분)

  -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실전회의와 토론(1시간 ~ 2시간)

  - 회의모델의 적정인원은 10명 내외. 

  - 토론 모델은 50명 내외(인원이 많을 경우, 장비 및 진행자가 필요-비용 발생)

  - 회의모델은 진행자 1명, 토론모델은 2~5명의 진행자가 함께 함

  -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

  - 주제는 참여자들이 직접 선정, 혹은 사전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

(3) 세계최초의 회복적 도시 영국의 헐(Hull)시티5) 

헐시티 Collingwood초등학교의 에스텔 맥도널드(Eastelle Macdonald)교장은 “헐 시티에서

는 9세 이상의 학생들은 누구나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 

영국의 헐시티 한 초등학교에서부터 일어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은 도시 전체를 회복적 

도시로 변화시켰다. 

헐시티가 회복적 도시로 전환된 후 소년 범죄재범률이 50%이상 경감되었다고 한다. 

회복적 정의는 결코 약한 처벌을 의미하지 않으며, 범죄 초기에서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접근이다. 헐(Hull)시티의 회복적 도시로서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예산 절약효과 이다. 새로운 회복적 정의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259,000파운드(약 

4억5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350파운드(약 60억원)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소년범 감소와 사법 및 교정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둘째, 학교문제의 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95% 이상으로 향상되어 수업방해 행동은 90% 가까이 감소하였고, 한 학기당 약 6,000파운드

(약 1억원)의 절약효과와 교사의 수업의 질이 향상 되었다.

셋째, 주민간의 분쟁이 비사법적 방식으로 풀어지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훈련된 진행자/조

정자가 양성되어 지역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5) 자료제공: 한국평화교육훈련원(www.ko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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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통합되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

며,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2. 청소년 중심적 접근으로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방안 

지역공동체와 청소년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제연합(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사항은 모든 과정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김지경, 2014:59).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지역공동체의 가치관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청소년 중심적 접근으로서의 지역사회관리와 운영방안을 위해 청소년멘토링과 기업가정

신 실행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 멘토링을 활용한 청소년 지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연구’ 에서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 바 있는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을 강화 시킨다(장근영,2013:262)는 제안은 정책적 제안이자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강화시

킬 수 있는 실천방안이다. ‘청소년멘토링은 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지원과 도전과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달적인 

관계의 의미를 지닌다(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011).’ 청소년 행복 증진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에서 출발한다면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멘티의 욕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다. 청소년

의 욕구와 필요 중 가장 먼저 보장 되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청소년의 미래적 차원에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안전에 보장되고 

있다는 전제에 의해 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의 안전이 먼저 보장되고 청소년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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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개발 되어야 한다. 청소년 멘토링의 운영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1) 청소년 멘토링과 운영의 원리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그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청소년기의 행복은 청소년들

이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가족관계에서부터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등 사회적 환경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김영한 외, 2014:145).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주요 과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첫째, 멘티와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둘째, 멘티가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멘티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도와준다. 넷째, 멘티가 다양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오해섭 외, 2011:3). 

멘토의 멘토링 활동의 핵심은 ‘긍정적인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링 

활동의 실천은 청소년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전인적인 역량개발에도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다. 청소년 멘토링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권일남․마상

욱․김세광, 2014). ①상호성의 원리이다. 상호성은 멘토링에 있어서 청소년 멘티의 마음을 

열고 멘토와 멘티가 상호성장, 상호작용, 상호변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②의미찾기

의 원리이다. 청소년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찾아 주는 것이다. 청소년

기에 시작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을 청소년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게 설정해 주고 

그 의미를 구체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③원리부여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도록 지도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멘토는 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격려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경험과 생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해야 한다. ④자기통제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욕구와 필요성 사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통제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⑤자기정체성과 변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는 멘티에게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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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성장에 관해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변화가능성과 변화에 관한 기대를 멘티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멘토링의 요소이다. ⑥자신감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타인의 힘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체적 문제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⑦목표설정이다. 멘토는 청소년

의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도와야 

한다. ⑧도전하기이다.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어려운 것을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도전정신의 원리를 실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신이다. 이를 위해‘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⑨긍정적태도이다. 청소년 멘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멘토는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질문해야 한다. 멘토는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독려해야 하고 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 선택, 전략을 갖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⑩소속감이다. 감정적, 인지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소속감은 그 사람의 능력발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청소년멘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의 원리를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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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원리 내  용 

상호성
▸ 상호성은 멘토링에 있어서 멘티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함
▸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상호성장, 상호변화를 기대해야함

의미부여

▸ 인간은 모두 필연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
▸ 청소년기에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기 시작함
▸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멘토의 

중요한 역할임

원리찾기

▸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도록 지도함
▸ 멘토는 학생들의 경험을 현재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해야 함
▸ 멘토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격려해야 함
▸ 멘토는 청소년들이 경험과 생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해야 함

자기통제
▸ 스스로를 통제(Self-Control)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 
▸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음 

자기정체성과 변화  

▸ 청소년 멘토는 멘티에게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함
▸ 성장에 관해 기대하도록 해야 함
▸ 스스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지도해야 함
▸ 변화가능성과 변화에 관한 기대를 멘티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멘토링의 요소임

자 신 감 ▸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함

목표설정 
▸ 멘토는 청소년의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함
  ※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도와야 함

도전하기

※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어려운 것을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보편적인 것
이 되어가고 있음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함
     :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신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음
▸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청소년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어렵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

들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함
▸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과제를 부여함으로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줌

<표 2> 청소년 멘토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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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원리 내  용 

긍정적 태도  

▸ 청소년 멘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

▸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멘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함 :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 멘토는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독려해야 함
  - 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 선택, 

전략을 갖도록 알려주어야 함

소 속 감

▸ 감정적, 인지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함
  -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소속감은 그 사람의 능력발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임
▸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어야 함

(2) 청소년멘토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멘토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빈곤 및 소외계층․일탈 및 비행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학습망 구축을 통해 지역내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고 멘토링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대상 자원봉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마인드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다양한 멘토링 활동과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시

키는 효과도 있다(  천정웅․오해섭․김정준․김민,2011). 

국내․외의 다양한 청소년멘토링 연구에서 청소년멘토링이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개선, 문제행동 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사회 심리적 발달 등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요구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으며 중․고․대학생 등의 

청소년이나 성인, 주요 인사 등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멘토링의 수요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또는 지원되고 있다(김경준․오해섭, 2011:3) 

현재 각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멘토링을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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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인전자원을 지역자원으로 청소년멘토링 시스템을 지역사회 모델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2]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적용 모형을 구성해 본 것이다. 

[그림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적용 모형

청소년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지도자로서 멘토는 멘티의 상호성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라는 요소를 멘토링의 구체적 변인을 이해하고 이를 정점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멘토가 청소년 멘티의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설정하고 개선해 내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멘토링의 

목표를 정교화 할 수 있게 된다(권일남 외, 2014). 

(3) 청소년활동멘토링 지역사회 적용 사례6)

①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실행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실행은 2012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14년 2학기 까지 3회의 걸친 

청소년활동역량 멘토링 수업을 실시한 사례이다. 멘토는 부산의 A대학교 학생들이다.  

실행연구의 과정은 청소년활동역량의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멘토링하였다. 실행의 목적은 청소년 멘토링 수업을 통해 먼저 학습자 

6) 본 사례는 연구자가 2012년 2학기~2014년 2학기 까지 A대학교 대학생 멘토들이 실시한 청소년 멘토링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청소년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적합한 부분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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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청소년을 멘토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며, 

실제 현장에서 멘토링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완성한다. 청소년 활동역량 멘토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멘티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도와주는 이론과 실천의 과정이다. 3년이라는 

동안 3회기의 과정이 실시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상호성장의 

경험과정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진행 구조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지도자인 멘토는 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역량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분석의 과정을 통해 멘토는 멘티의 전인적 

이해와 청소년활동 구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멘토는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근거로 분석하고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멘티의 강점역량과 약점을 파악하여 활동 

과정에 반영한다. 

  □ 다음은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난 멘티의 역량의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여 종결을 

위한 성찰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은 청소년지도자가 효과적인 종결과 지속적인 

관리에 용이하며, 청소년 멘티는 각자의 역량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을 

결과물로 얻게 된다. 

③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과정 분석 결과 

2012년~ 2014년 청소년활동멘토링 실행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2012년~ 2014년 청소년활동멘토링 실행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지도자 멘토
(대학 재학생)

36명 22명 26명 

청소년멘티 
일반청소년 15명 일반청소년 10명

일반청소년 9명

교육봉사 10명

위기청소년 11명 위기청소년 12명 위기청소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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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활동멘토링의 실행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의 실행 과정을 통해 멘토로 활동한 대학재학생들은 청소년활

동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갖게 되었다. 참가한 멘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을 실제 청소년멘토링

을 실시하면서 통찰하게 된 것이다. 아래는 청소년활동역량멘토로 활동한 대학생 멘토의 

자기성찰일지이다. 

‘청소년 활동과 창의적 활동 연계’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

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제 주위의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

고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활동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생

각되었습니다. 학적으로 또는 책을 통해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명확한 정

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청소년 활동은 엄청나게 큰 범위이

고 창의적 활동은 청소년 활동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현재 

활동 중이신 담당 선생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새로운 대안, 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단어 그대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색다른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의

적인 결과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의력이 발달되면, 역량의 8요소는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만의 창의적인 방식의 청소년활동을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 서기범의 자기성찰일지 2012년 2학기 11월 

이처럼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과정은 멘토링을 실시하는 멘토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개념 확장과 주도적인 청소년활동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또한 타인과의 공감능력에 도움을 주며 청소년멘티와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의 멘토 자기성찰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멘토링을 하면서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

욱 향상된 것 같습니다. 멘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매 주 마다 고민하는 모

습들도 저에게 있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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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은 멘토링이 멘티의 눈높이와 바라는 점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버리면 멘토 중심의 멘토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2012년 14세 중1 일반청소년멘토링 이후 멘토 정온유의 자기성찰 일지. 

2012년 12월 4일 

⑤ 청소년멘티의 역량 개발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 과정은 청소년 멘티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활동역

량멘토링 과정의 첫 단계는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멘

티의 역량을 분석하여 약점은 극복하고 강점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구성하여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한다. 8개의 청소년 역량의 하위 범주를 인지하고 난 후 청소년멘토링이 

실시되기 때문에 멘토는 멘티의 변화의 양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멘토의 

자기성찰 보고서이다. 멘티의 자아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의 개발을 인지한 보고서이다. 

멘토링을 통하여서 나의 멘티는 자아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이 많이 발달한 거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멘티는 이제는 많이 웃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하여 가족들도 감사하고 있습

니다! 멘토링 진행과정 중 어려운 점은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다보니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멘토링 시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멘토

링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 경제적인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

도 멘티가 많이 변화되어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17세 학업중단 청소년 멘토링을 진행한 멘토의 자기성찰 자료. 2012년 11월 

다음 자료는 청소년멘티의 태도 변화 뿐 아니라 멘토의 자세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그림 3]은 아래 성찰일지를 기록한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이다.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

의 첫 시작은 멘토링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소년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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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은 내게 있어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멘토가 멘티

를 가르치고 돕는 시스템인 것은 알았지만 일반적인 멘토링을 넘어선 보다 도전

적이고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내게 있어 

비행청소년들은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었다. 나의 생활은 전적으로 올바름 안에

서 존재해왔고, 어긋남은 내 삶의 사전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겁내지 않을 담대한 마음을 갖기 어려웠다. 난 여전히 

겁나고 초조해했을 뿐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한다’는 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두부에서 단단한 

두부정도는 된 것 같다. 무뚝뚝하고 참여율 저조한 멘티를 만나며 나도 참 많이 

변했다. ‘나 돈 없다. 누나 거지야.’라며 용돈 지원받고자하는 네 의도따윈 몰라

요~하는 선방을 날릴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그리고 전보다는 사근해진 멘티의 태도를 통해 변화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보호관찰 2호 청소년담당 청소년활동역량멘토의 자기성찰일지 2013. 12. 5 

[그림 3]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시작단계: 멘토링 서약서작성

⑥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의 지역사회연계 가능성 

청소년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인 

사법형 그룹홈의 청소년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는데, 2014년 청소년멘토링 실행은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도 실행되었다. 교육봉사를 하게 된 3명의 멘토들의 멘토링 실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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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멘토링이 학교와 연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들이 교육봉사하는 초등학교

에서 교육봉사를 담당 교사가 교감에게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

고 있는 멘토링팀의 사례를 전하게 되었다. 멘토들이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상담하며, 매 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한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후 교감이 직접 멘토링팀에게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체결을 요청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실시되

고 있었지만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을 그 학교의 주요 교육봉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자 A대학의 멘토링 실시 학과와 협약 체결을 제의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모형의 학교연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멘토들은 

청소년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개발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교육봉사에 적용하였다. 교육봉사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교육봉사 시간을 기다리며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담임교사나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 청소녀활동역량개발 멘토링 시간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래 [그림 4]는 신체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멘티들과 축구를 한 것이고, [그림 5]는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책읽기를 하는 것이다. 

[그림 4] 신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활동 

  

[그림 5]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활동

교육봉사를 위해 학교에 배치 된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의 청소년활동 실행은 학교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청소년멘토링의 학교 연계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 

사례는 학교당사자들이 먼저 청소년 멘토링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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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전문화 된 청소년 멘토링 활동이 구성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중심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인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원하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김태균,2012:123). 청소년 중심의 활동 실천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원리이다.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의 개별적 역량의 개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적용을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공교육의 기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필요한 각각의 영역에 재배치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학교와 단체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교사의 업무 효율성과 청소년 관련 지도자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이 조화를 이루어 창조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연계방안 

현대사회에서의 권리는 공공복리의 이념에 의해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권리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민법 제2조). 청소년과 지역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공공의 이익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방안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실천을 논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 멘토링의 

원리 중에서 ‘도전정신’의 원리의 실천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한다. 

무엇보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청소년기 고유의 권리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실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청소년 멘토링에

서 도전정신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기업가 정신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 가져야할 덕목이다. 

즉, “기업가정신은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창업자이든, 조직의 구성원이든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가치창조과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역량(장영화,2013:6)”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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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원리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며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배종태․차민석, 2009:113-4)”이라는 정의를 청소년이 행복

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 개념에 청소년이라는 행복의 주체적 

대상을 대입하면 ‘청소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실천을 

위해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신’ 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행복의 주체자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준다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방식으로써 

기업가 정신의 활용은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2) 청소년기업가정신 운영세부 방안

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실시 

개인, 단체, 기업 등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진행함.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보급함. 프로그램의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교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진로․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김영한, 2014:173).

현재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비즈쿨

청소년 비즈쿨을 비즈쿨은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2002년 

처음 개설된 이래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이나 대학진학 등의 진로를 연 사례가 많다. 

  평소 앱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전우성 학생(18세)은 디지털 미디어고에 진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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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쿨 교사의 권유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창업노하우 등을 익혔다 

말하고 있고, 미래 컨벤션 사업 CEO를 꿈꾸던 대구관광고 출신 김상훈씨(19세)도 자신의 

꿈을 키우는 데 비즈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동아마이스터고 김진필 학생(18세)

과 익산고 김영미 학생(19세)도 눈에 띄는 ‘비즈쿨 CEO 키즈’로서 비즈쿨 교육이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청소년 비즈쿨-BizCool, 중소기업청,2014). 

❑ 동그라미재단7)

청소년 교육의 시대적 요구는 진료교육이라고 여기고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업가정신(起業家, entrepreneurship)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고자하는 단체이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결심,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도해보는 현실적인 실천력,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력을 배우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

은 이를 통하여 자신의 꿈이 곧 자신의 일이 되는, '꿈=일' 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재단은 매 년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당선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 IP KAIST 영재교육원8) 

카이스트의 IP 영재기업교육원은 “빌게이트(MS), 세르게이 브린(Google) 등과 같이 지식재

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기본적 학습역량과 

영재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 성장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으로 영재교육차원의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토론 및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통찰력, 지식재산권, 

기업가정신, 인문학적 소양 학습이 그들의 교육내용이며 모든 교육 컨텐츠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7) http://thecircle.or.kr/home/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2015년 6월 10일 검색)
8) http://ipceo.kaist.ac.kr/xe/about  (2015년 6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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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 앙트십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9)

oec는 기업정신을 ‘앙트십’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앙트십 : 문제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화는 

문제에서 시작된다. oec의 앙트십 교육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내 인생의 CEO로 살아가는 앙트십 :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의식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앙트십교육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CEO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세상 속에서 해보며 배우는 앙트십 :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직접 실행해 보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oec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본적인 

이론의 습득과 협동을 통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청소년상설프리마켓운영

청소년기업가정신은 인식적 수준이나 가치적 차원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청소년의 

도전정신이 일상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양식이다. 청소년상설프리마켓의 

운영은 청소년들의 직접적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청소년기업가정

신의 실천방식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상설프리마켓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리마켓의 상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영

한, 2014:172).” 

청소년들의 “프리마켓”장터가 대구 청소년 문화나눔마당에서 열렸다10). 대구시와 여성가

족부가 주최하고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대구경북지부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청소년들의 

문화마당에서는 목공예액세서리, 수제비누, 큐믹액세서리, 캐리커처 등 청소년 및 전문 

작가들의 프리마겟 25개 팀과 대구 관관고 학생들의 요리조리스쿨, 대중금속공고 학생들의 

9) http://oecenter.org/ : oec앙트십프로그램 (2015년 6월 10일 검색) 
10) 오마이뉴스 ‘청소년들의 프리마켓 장터, 어시나요?’ 2010년 11월 14일 기사 (2015년6월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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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향제 부스등이 운영되었다.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 되었다. 이 행사의 

주관부서였던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대구경북지부 류명구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접근성

을 높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발산 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경제 활동을 체험하는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것을 팔아보고 시민들에게 평가 받고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창작자가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창작자와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다. 

2015년은 프리마켓이 14년째 되는 해이다. 올해는 프리마켓 안에서 만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고, 프리마켓의 가치를 널리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지 못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들이 사회로 연결되어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 지고 확산되고 

있다. 2015년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에서 다양한 창작자가 연결되고 세상이 연결되어 

프리마켓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11)

[그림 6] 2015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포스터   

11) www.freemarket.or.kr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소개 참조 



- 174 -

(3)청소년기업가정신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오해섭 외(2014)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 정신 

교육모형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7❳은 지역사회와 내부적인 연계기관인 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를 연결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토대 구축을 위한 요청이 가능한 내․외적 협력 시스템을 보여준다. 

출처: 오해섭 외(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Ⅰ. p. 257. 

[그림 7] 기업가정신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시스템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전환

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식적 변화를 토대로 삼아 지역공동체의 연계방안이 실제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청소년 멘토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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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청소년들의 개별적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상호존중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멘토링 시스템이 가치적이며 인격적 지원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있다면,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동적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방안의 통합적 모델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평등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존감을 갖고 

남과 덜 비교하며 자기 성취를 공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보다 품위 있는 실존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영, 2009:316).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개별적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통합되고 청소년 멘토링 

시스템과 청소년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 실천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공동체의 

인식적 전환과 물리적 변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해 보면 [그림 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방안의 통합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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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교육연대     http://cafe.daum.net/kmed 

   회복적생활교육   http://cafe.daum.net/RD-good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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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배 정 수  박사(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관장)

Ⅰ. 들어가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며, 행복은 모든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다. 누구나 

행복을 말하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나 행복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 정의가 모두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 다른 때문일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인간존재와 행복에 대한 연구만큼 방대한 연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그처럼 방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확연히 더 행복해지

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이 많아질수록 그 실체는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행복을 논하는 이들은 과연 행복한 것인지? ‘행복’이 과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회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을, 

특히나 ‘청소년의 행복’을 논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미래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비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더디 가더라도,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그 실현방안

을 논하는 이런 자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다양화 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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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방안

발표자께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방안으로 청소년멘토링과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적용을, 그 실천현장으로 가정과 학교, 

기업과 단체가 속한 지역사회를 제시하였으며 이 모든 요소가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임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변화는 다분히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이었던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미래지향의 성격보다는 

드러난 문제를 방지하고 덮으려는 문제지향의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계성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

며, 문제의 방지와 차단을 넘어 회복과 치유를 고민하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문제 혹은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정의를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패자가 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사례와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된 청소년멘토링 역시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과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본다. 더불어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은 크지만 마땅히 대처할 바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청소년기업가정신의 교육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가능성을 찾도

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이러한 방안들의 유용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1.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회복적 정의의 도입이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나 범죄나 

일탈이 아닌 일상의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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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왕따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갈등의 장면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교육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문제 

상황만 해결하면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가해자는 교육정책이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부모나 지역사회 성인들이 가해자일 수 있다. 때로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청소년 스스로가 가해자일 수 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과 실천에 아주 

능숙한 이들은 이런 문제를 유현하게 대처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받아들이는 느낌은 각기 

다르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을 인식하는 개인의 태도에 기인한다. 

도달하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기에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 결국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을 좋게 바꾸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기준이 한꺼번에 충족될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집단이 사실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정책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정하더

라도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그런 고려가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고 본다. 청소년의 다양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오롯이 지닌바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삶의 영역에서 위축됨 없이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나’가 아니라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본질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수단이 운동(movement)이든 멘토링이든 학교 수업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다. 치열한 노력의 끝에 절망만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좋고 성적이 좋은 5%는 학교가 챙긴다. 개성이 강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5%는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간다. 문제가 있고 일탈하는 

5%, 사회적 약자인 5%는 사회복지와 상담과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교회, 사찰, 심지어 국제기

구에서도 챙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없으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형식적이다. 심지어 수많은 청소년 연구에서 이들은 그저 비교집단으

로만 치부된다. 80%를 그냥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한정지어 놓고 방치하면서 청소년의 

행복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한 청소년은 물론 모든 청소년이 ‘행복’에 대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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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이라도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삶에 대해, 본인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할 시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2. 청소년 당사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것 한 가지! ‘모두가 함께’라는 말이다.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대부분 가장 먼저 하는 일중의 하나는 소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명망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이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들은 대부분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아주 이상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시행된 사업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함으로서 그 생명력이 다하고 만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를 꾸준하게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더불어 멀리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언가 비법이나 

비결을 얻고자 한다. 기본 얼개를 구성하고 부족함을 단시간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자는 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 없는 전문가’일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발표할 수는 있지만 지역의 상황이나 지역 청소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부족하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지만 직접적인 노력이나 헌신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지역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풀어야 한다. 청소년 행복에 

대한 담론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고민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삶에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논의의 장에 청소년이 참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위로받고, 지원 받고, 지도 받는 입장에서 위로하고, 논쟁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설 수 있어야 하고, 그 나섬을 지역사회가 즐거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참여

위원회, 수련시설에 이미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 각 학교의 학생회, 여러 형태의 동아리 

등 무엇이든 청소년당사자가 모인 집단이 1년간만이라도 ‘청소년 행복’을 의제로 삼아 

논의를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듯이 이곳에 

‘청소년행복회의’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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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과 돈이 일을 한다. 

성공한 네트워크에는 언제나 헌신하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실천가가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한다고 하지만 모임을 주도하고, 정보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연결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일의 규모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일의 규모가 크거나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런 희생만으로는 어렵다.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조직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전 분야가 망라된 TF팀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책임지는 핵심이 없으면 길게 갈 수 없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교육,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멘토링,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지역사회 곳곳에 ‘청소년 행복’의 가치와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나 연수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교사나 학부모 연수와 의견 나눔,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수집과 공유, 공적인 기관간의 

연대와 방향 설정, 타 지역의 좋은 사례의 발굴과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지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속된말로 결국 사람과 돈이다. 시범사업 선정으로 받은 얼마간의 재원만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죄송스럽게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 사업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Ⅲ. 나가며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가볍고 희망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는 순간 아주 무겁고 힘겹게 변해버린다. 

행복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쉽게 많이 찾을 수 있다. 행복의 

정의도, 기준도, 행복으로 나가는 방법도 막연한 우리네 삶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염원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긴 시간의 부대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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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영성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나 절, 

성당을 더 많이 짓는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합당한 일일까? 자꾸만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관 

시킬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면 좋겠다. 각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창의적체험활

동이나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애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이 더 쉬운 접근이 될 수 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큰 미션아래 각각의 비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주식시장에는 ‘인간지표’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월가에서는 구두닦이의 입에서 주식얘기

가 나오는 것, 국내에서는 애기 업은 새댁이 주식객장에 나타나는 것을 인간지표로 삼는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인간지표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새로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일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이처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행복’에 대해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드는 현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해보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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